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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의 20-30대 마약 사용자의

켐섹스(Chemsex) 경험에 관한 질적 연구*

 임  한  나1)        신  성  만†

본 연구는 한국의 20-30대 마약 사용자 6명을 대상으로 개별 심층 인터뷰를 진행하여, 이들

이 켐섹스(Chemsex)를 하게 되는 과정과 켐섹스 경험 및 그로 인한 심리적, 신체적, 사회적 

영향을 해석현상학적 분석(Interpretative Phenomenological Analysis: IPA)으로 탐구하였다. 켐섹스

는 성적 쾌락을 극대화하기 위해 특정 약물을 사용하는 행위로, 기존 연구가 남성과 성관계 

하는 남성(Men who have sex with men)에 주로 국한된 것과 달리, 본 연구는 한국의 이성애자 

및 다양한 성적 지향을 가진 마약 사용자들을 포함하여 보다 포괄적으로 접근하였다. 자료 

분석 결과, 총 7개의 주제와 20개의 하위 주제가 도출되었으며, 도출된 7개의 주제는 다음과 

같다: ‘켐섹스에 대한 낮은 진입 장벽’, ‘켐섹스의 쾌락 역학’, ‘켐섹스: 극한의 쾌락과 중독 

경험의 강화,’ ‘켐섹스 중 겪는 복합적 어려움’, ‘켐섹스로 인한 자기파괴적 결과’, ‘쾌락의 

지속을 위한 안전장치들’, ‘강렬한 쾌락의 여운’. 본 연구는 한국의 20-30대 마약 사용자의 

약물 사용과 성적 행동에 미치는 복잡한 상호작용을 조명하며, 중독의 사이클에서 나타나는 

양가감정과 고립, 심리적․신체적 어려움을 강조한다. 본 연구의 통찰은 켐섹스를 포함한 약

물 사용이 개인에게 미치는 복합적인 영향을 심층적으로 이해하는 데 기여하며, 연구자와 

실무자들이 이를 보다 열린 시각으로 탐구할 수 있는 기반을 제공할 것으로 기대된다.

주요어 : 켐섹스, 20-30대, 마약 사용자, 해석현상학적 분석(IPA), 마약중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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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은 최근 20-30대 성인 남녀를 중심으로 

마약 사용자가 급격하게 늘어나고 있다. 대검

찰청(2023)에 따르면, 2023년 국내 마약류 범

죄 단속 인원은 27,611명으로, 2022년(18,395명) 

대비 50.1% 증가하였다. 한국에서 마약 사용

은 불법이므로, 공식적으로 적발된 인원보다 

실제 사용자 수는 훨씬 많을 가능성이 크다. 

박성수와 백민석(2019)의 연구에서도 마약류 

범죄의 실제 발생 규모가 공식 집계된 수치보

다 약 30배 많을 것으로 추정한 바 있다. 또

한, 2023년도 마약사범 중 20-30대가 15,051명

으로 전체 마약사범에 54.5%를 차지하고 있는

데, 이는 과거에 30-40대의 마약사범의 비중이 

높았던 것과 비교하면 20대의 비중이 급격하

게 증가했음을 보여준다(대검찰청, 2014; 대검

찰청, 2023).

이와 관련하여, 젊은 성인 남녀의 마약 사용 

동기가 성관계와 밀접하게 관련이 있다는 연

구들이 존재한다. 심석(2023)의 연구에서 20-30

대 마약류 남용 경험자 10명을 대상으로 마약

류 남용에 대한 심리사회적 위험요인을 분석

한 결과, 대다수의 참여자가 성관계에서 쾌락

을 극대화하기 위해 마약을 사용한 적이 있다

고 보고하였다. Cheng 등(2009) 또한 여성의 

경우 메스암페타민(methamphetamine) 사용을 시

작하게 된 계기가 이미 메스암페타민을 사용 

중인 남성 성 파트너(sex partner)와의 관계에서 

비롯된 경우가 많다고 보고하였는데, 이는 성

관계 자체가 마약 사용의 촉매가 될 수 있음

을 시사한다. 

켐섹스(Chemsex)란 신체에 특정 화학작용을 

일으키는 약물을 의미하는 ‘켐(Chems: chemicals

에서 유래)’과 성관계를 의미하는 ‘섹스(Sex)’의 

결합으로 이루어진 용어로(Stuart, 2019), 성관

계로 인한 쾌락을 극대화 하기 위해 약물을 

사용하는 행위를 뜻한다. 해당 용어는 영국의 

‘남성과 성관계 하는 남성’(Men who have sex 

with men, 이하 MSM) 커뮤니티에서 처음 사용

되었으며, 2010년대 초부터 여러 미디어에 등

장하면서 전 세계적으로 통용되기 시작하였

다(Sturt, 2019). 켐섹스에 자주 사용되는 약물

은 메스암페타민(methamphetamine), 메페드론

(mephedrone), GHB(gamma hydroxybutyric acid)/ 

GBL(gamma butyrolactone), 케타민(ketamine) 등

이 있으며(Bourne et al., 2015; Scholz-Hehn et. 

al., 2022), 이러한 약물은 성적 쾌감을 증폭시

키고, 억압된 감정을 탈억제(disinhibition) 시키

는 역할을 한다(Stuart, 2019). 또한, 이러한 약

물의 사용은 남성 동성애자 간 항문 성교 시 

발생하는 고통을 완화시키는 등의 이유로 성

관계를 원활하게 하는데 도움이 된다고 여겨

지고 있다(Power of Pleasure, 2022).

켐섹스는 주로 MSM 사이에서 사용되는 용

어이지만, 성적 지향에 구애받지 않고 보다 

확장된 개념으로 적용될 수 있다. 이는 이성

애자들 사이에서도 약물 사용 후 성관계가 이

루어진다는 여러 연구 결과에 근거한다(Khadr 

et al., 2016; Rawson et al., 2002). 예를 들어, 

Cheng 등(2009)의 연구에서 미국인 이성애자 

452명(남 306명, 여 146명)을 대상으로 메스암

페타민 사용과 성별에 따른 위험 성 행동(risky 

sexual behaviors)의 차이를 조사하였는데, 여성

과 남성 간 위험 성 행동에 대한 양상과 동기

는 다소 차이가 있었지만, 약물 사용 후 성관

계를 하는 켐섹스 개념이 확인되었다. 또한, 

James 등(2013)의 연구에서는 주사기로 약물을 

사용하는(injection drug use) 미국 청소년 및 초

기 성인 남녀 274명(남 161명, 여 108명)을 대

상으로 잠재적 군집 분석(Latent Class Analysis)

을 실시한 결과, 군집에 따라 정도의 차이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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있었으나 분류된 세 군집 모두에서 콘돔 없는 

성행위 등과 같은 위험 성 행동이 나타났다. 

해당 연구에서 전체 연구대상자 중 동성애자 

및 양성애자를 제외한 이성애자 비율이 64% 

(175명)로 과반수 이상을 차지하였는데, 이는 

켐섹스가 이성애자 사이에서도 활발하게 이루

어지고 있다고 볼 수 있다. 따라서 본 연구에

서는 켐섹스의 주체가 되는 대상을 MSM으로 

한정하지 않고, ‘성적 쾌락을 극대화하기 위해 

성관계 전이나 도중에 특정 약물을 사용하는 

개인’으로 확장하여 사용하고자 한다.

켐섹스를 하는 개인은 다양한 어려움과 문

제에 직면하며, 이는 사회적인 문제로도 이어

질 수 있다. 첫째, 켐섹스를 하는 개인은 정

신 건강에 부정적인 영향을 받을 수 있다. 

Semple 등(2005)은 지난 두 달 동안 최소 한 

명 이상의 성 파트너와 보호되지 않은 성관계

(unprotected sex)를 한 이성애자 메스암페타민 

사용자 182명(남 75%, 여 25%)을 분석한 결과, 

메스암페타민 사용량이 증가할수록 우울 증상

이 심화되는 경향이 있다고 보고하였다. 이는 

메스암페타민 사용과 위험 성 행동이 교차하

는 지점에서 정신 건강 문제가 발생할 수 있

음을 시사한다. 또한, Moreno-Gámez 등(2022)의 

연구에 따르면, 켐섹스와 다중 약물 사용

(polydrug use)이 MSM의 정신병 발병 위험을 최

대 3배까지 높일 수 있다고 밝혔다. 둘째, 켐

섹스는 다른 위험 성 행동(risky sexual behaviors)

을 촉진한다. Hittner 등(2016)은 이성애자를 대

상으로 한 24편의 연구에 대해 메스암페타민 

사용과 고위험 성 행동 간의 관계를 메타분석

한 결과, 보호되지 않은 질 성관계 또는 항문 

성관계(unprotected vaginal or anal sex), 불규칙한 

콘돔 사용, 여러 파트너와의 성관계가 주요 

위험 성 행동으로 나타났으며, 메스암페타민 

사용자가 비사용자보다 위험 성 행동을 할 확

률이 37-72% 높다고 보고하였다. 이러한 위험 

성 행동은 개인의 문제를 넘어 성병이나 HIV 

전파의 우려가 있어 사회적인 문제로도 발전

할 수 있다(McKetin et al., 2018; Stevens et al., 

2019; Xu et al., 2014).

켐섹스가 개인의 신체적․정신적 건강에 미

치는 영향은 분명하지만, 국가별로 관련 연구

의 활성화 정도에는 큰 차이를 보인다. 서구

권에서는 특히 영국, 유럽, 미국, 호주 등에서 

MSM을 대상으로 한 켐섹스 관련 연구가 대

다수 진행되어 왔다(Moreno-Gámez et al., 2022; 

Íncera-Fernández et al., 2021; Maxwell et al., 

2019). 반면, 아시아 지역, 특히 중국, 태국, 

베트남 등에서는 근래에야 관련 메타분석 연

구가 이루어지는 등 연구가 활발해지고 있다

(Newland & Kelly-Hanku, 2021; Wang et al., 

2023). 그럼에도 불구하고 전 세계적으로 마약 

사용과 성관계를 동시에 다룬 공식적인 통계

나 켐섹스 현황에 대한 자료는 매우 미미한 

수준이다. 이는 켐섹스를 구성하는 마약과 성

관계라는 두 요소가 법적으로 금지되거나 개

인의 사적인 영역에 속해 있어, 주로 비공식

적이고 은밀하게 다뤄지기 때문으로 보인다.

한국에서는 20-30대의 마약 사용이 증가하

고 있고, 이들의 약물 사용 패턴이 성관계와 

관련이 있다는 연구들이 일부 존재하지만, 

켐섹스 자체를 다룬 연구는 거의 전무하다. 

다른 국가의 선행연구들이 주로 MSM을 대상

으로 이루어진 것과 달리(Batisse et al., 2021; 

Iking & Gruemer, 2021; Whitlock et al., 2021), 

한국에서는 그러한 연구마저도 찾아보기 어렵

다. 현재 한국에서 시중에 공개된 켐섹스 관

련 자료는 ‘Power of Pleasure(POP)’ 연구 모임

에서 발간한 ‘켐섹스(Chemsex) 하는 사람들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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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야기와 한국 상황에 대한 보고서’(Power of 

Pleasure, 2022)로, 총 6명의 켐섹스 경험이 있

는 한국인 남성 동성애자의 인터뷰 내용을 바

탕으로 작성되었다. 그러나 이 보고서는 학술

적인 연구물로 보기에는 한계가 있으며, 연구 

대상도 남성 동성애자로만 한정되어 있다. 또

한, 주일경(2004)의 연구에서는 남성 히로뽕(메

스암페타민) 사용자 7명을 대상으로 히로뽕 

사용에 따른 과대성락(過大性樂)과 인식을 탐

색하였지만, 연구 대상에 여성이 포함되지 않

았고, 연구 시기가 약 20여년 전으로 현재 한

국 젊은이들의 마약 사용 및 성관계 경험을 

반영하기에는 한계가 있다. 이에 한국에서 심

각해지고 있는 20-30대의 마약 남용 문제를 

보다 심층적으로 다루기 위해서는, 단순히 마

약 사용의 원인뿐만 아니라, 주요 원인 중 하

나로 간주되고 있는 성관계와 결부된 약물 사

용 패턴 및 이로 인한 재발 과정을 심도 있게 

이해할 수 있는 구체적인 연구가 필요하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한국의 20-30대 마

약 사용자를 대상으로, 이들이 켐섹스를 하

게 되는 과정과 켐섹스 경험, 그로 인한 삶

의 영향을 분석하고자 한다. 이를 위한 연

구 방법으로 해석현상학적 분석(Interpretative 

Phenomenological Analysis: IPA)을 활용하였으며, 

연구문제는 다음과 같다.

첫째, 한국의 20-30대 마약 사용자들이 켐섹

스를 하게 되는 과정은 어떠한가?

둘째, 한국의 20-30대 마약 사용자들의 켐섹

스 경험은 어떠한가?

셋째, 한국의 20-30대 마약 사용자들의 삶에 

켐섹스 경험이 미치는 영향은 어떠한가?

방  법

연구참여자

본 연구에서는 연구 주제의 민감성과 한국

의 마약 사용자라는 접근이 극히 제한적인 집

단의 특성을 고려하여, 연구참여자 모집을 눈

덩이 표집(snowball sampling)으로 진행하였다. 

눈덩이 표집은 초기 참여자가 추가 참여자를 

추천하거나 소개하는 방식으로, 접근이 어려

운 집단에서 효과적으로 참여자를 모집할 수 

있는 방법이다(Noy, 2008). 이를 위해 연구자는 

한국의 마약중독 치료기관 및 재활센터 등을 

주기적으로 방문하여 연구대상자들과 라포

(rapport)를 형성하고, 연구 주제에 적합한 대

상자에게 연구 참여를 제안하였다. 그 결과, 

20-30대 한국인 마약 사용자 중 켐섹스 경험

이 있는 6명의 연구참여자를 모집할 수 있었

다.

연구참여자에 대한 구체적인 선정 기준은 

다음과 같다. 첫째, 연구대상자는 현재 한국에

서 마약 사용 비율이 높은 20-30대 성인 남녀

로, 국적은 한국인으로 한정하였다. 둘째, 한

국에서 켐섹스를 경험한 자로서, 메스암페타

민, 메페드론, GBL/GHB, 케타민 등 주요 켐섹

스 약물을 성관계 전이나 도중에 사용한 경험

이 있는 자를 대상으로 하였다. 본 연구에서

는 켐섹스 약물 중에서도 메스암페타민(필로

폰) 사용자들이 주요한 비중을 차지하였는데, 

이는 필로폰이 한국에서 가장 많이 남용되

는 약물이며(대검찰청, 2023; 중앙관세분석소, 

n.d.), 성적 쾌락을 증진하는 효과와 밀접한 

관련이 있기 때문으로 보인다(주일경, 2004). 

셋째, 마약중독에 대해 적극적이고 자발적

인 치료 의사를 가지고 있으며, 약물중독 

재활시설이나 치료기관에서 치료 중이거나 

NA(Narcotics Anonymous)모임에 참여하고 있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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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로 제한하였다. 이는 치료 의지가 있는 참

여자들이 자신의 경험을 더 솔직하게 공유할 

수 있고, 연구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심리

적·법적 위험을 최소화할 수 있기 때문이다. 

또한, 모든 연구참여자는 자발적 동의 절차를 

거쳤으며, 개인정보 보호와 익명성 보장 등 

연구윤리를 준수하였다. 넷째, 연구 목적을 충

분히 이해하고 참여에 동의한 자로, 약 2시간

에 걸친 인터뷰에 무리 없이 응할 수 있으며, 

켐섹스 경험에 대해 구체적으로 진술할 수 있

는 자로 선정하였다. 연구참여자들의 인구통

계학적 특성 및 켐섹스 관련 정보는 표 1과 

같다.

연구 절차

본 연구는 Smith 등(2015)이 제시한 연구 

절차에 따라 수행되었다. 먼저 연구 주제를 

선정하고, 연구 목적과 연구 문제를 설정한 

후 이에 가장 적합한 연구 방법으로 해석현

상학적 분석(IPA)을 채택하였다. 그 후 연구

대상자에 대한 기준을 구체화한 뒤, 선행연구

를 참고하고 질적 연구 경험이 풍부한 박사

급 전문가 2명의 도움을 받아 인터뷰 질문지

를 작성하였다. 자료 수집은 연구대상자 기준

을 충족하는 사람들이 모여있는 약물중독 재

활기관에 주기적으로 방문하여 대상자들과 

신뢰를 쌓은 후, 연구 참여에 서면으로 동의

하는 사람들에 한하여 개별 심층 인터뷰를 

실시하는 방식으로 이루어졌다. 수집된 자료

는 전사한 뒤, IPA 분석 절차에 따라 분석하

였다. 본 연구의 절차는 한동대학교 생명윤리

위원회(2024-HGUA005)의 심의를 거친 후에 

진행되었다.

연구 준비

연구자는 연구대상자에 대한 이해를 높이기 

위해 2024년 2월부터 주최 기관이 다른 다양

한 NA모임을 총 6차례 참관하였고, 연구대상

자와의 신뢰 및 라포 형성을 위해 특정 재활

구분 성별
성

정체성

연령

(세)

켐섹스 

시작 

연령(세)

혼인

상태
종교

교육

수준
직업

켐섹스 

파트너 

수(명)

켐섹스 약물

A 남 이성애 31 30 미혼 기독교 고졸 무직 3 필로폰

B 여 이성애 27 24 미혼 기독교 고졸 무직 2
합성

대마, 필로폰

C 남 이성애 32 27 미혼 무교
대학

휴학
무직 4-5

대마, 필로폰,

코카인

D 여 이성애 33 32 이혼 기독교 고졸 무직 3 필로폰

E 남 동성애 38 19 미혼 기독교 고졸 무직 100↑ 러시, 필로폰

F

트랜스

젠더

(여→남)

양성애 28 26 미혼 기독교 고졸 무직 100↑ 필로폰

표 1. 연구참여자의 인구통계학적 특성 및 켐섹스 관련 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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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관을 약 8개월간 주기적으로 방문하였다. 

또한, 마약중독 치료 현장을 이해하기 위해 

병원에서 제공하는 약물 교육 및 가족 교육에 

참석하였으며, 마약퇴치운동본부에서 보조강

사로 활동하며 실무 관점에서의 대상자 이해

와 서비스 현황, 법적 절차에 대한 지식을 쌓

았다.

추가적으로, 연구자가 속한 연구실에서 용

역의 일환으로 해외 마약예방 프로그램을 조

사하고 한국의 상황에 맞게 프로그램을 개발 

및 시연한 바 있으며, 마약중독자 대상 개인

상담에 대한 문헌 연구를 수행하여 연구대상

자의 특성과 필요에 대한 이해를 심화시켰다.

자료 수집

자료 수집은 2024년 4월부터 10월까지 진행

되었으며, 반구조화된 질문지를 활용하여 6명

의 연구참여자를 대상으로 개별 심층 인터뷰

를 실시하였다. 인터뷰는 참여자별로 총 2회 

진행되었으며, 1차는 약 2시간 30분, 2차는 1

시간 이내로 진행되었다. 2차 인터뷰는 1차 

내용을 정리하고 확인한 후 추가 질문을 하는 

방식으로 이루어졌으며, 필요 시 전화나 문자

로 내용을 보충하였다. 인터뷰 장소는 주로 

참여자가 거주하는 곳 근처의 스터디 카페 회

의실에서 진행하여 참여자가 진솔하게 자기 

개방을 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였다.

인터뷰 진행은 인구통계학적 정보와 마약류 

사용 경험, 켐섹스 경험에 관한 설문 내용을 

검토하고 관련 질문을 하는 것으로 시작하였

으며, 이후 본격적인 질문은 켐섹스를 하게 

된 과정, 켐섹스 경험, 그로 인한 영향과 의미

를 묻는 순으로 진행되었다. 연구자는 참여자

들에게 인터뷰 진행에 앞서 연구 목적과 비밀 

유지에 대해 설명하고, 녹음에 대한 동의를 

구하였으며, 참여에 대한 보상으로 소정의 답

례품을 지급하였다.

자료 분석

자료 분석은 Smith 등(2015)의 절차에 따라 

진행되었다. 먼저 인터뷰 녹음을 반복 청취하

며 전사한 뒤, 전사본에서 흥미롭거나 의미 

있다고 생각되는 내용을 예비 주석으로 기록

하였다. 주석에는 탐색적 메모, 서술적 메모, 

비언어적 반응 분석 등이 포함되었다. 이후 

주석 간 연관성을 검토하여 초기 주제를 생성

하고, 주제의 패턴을 분석하여 포괄적인 주제

를 도출하였다. 이를 MS PowerPoint와 Excel을 

활용해 군집화한 후, 2차 인터뷰를 통해 내용

을 확인하고 수정하는 과정을 거쳤다.

다음은 각 참여자의 진술을 개별적으로 심

층 분석한 후, 사례 간 공통 주제와 경향성을 

파악하였다. 도출된 주제는 출력하여 테이블 

위에 배치한 뒤, 연구문제 및 주제 간 유사성

을 고려하여 재정리하였다. 이후 하위 주제를 

도출하고, 하위 주제 간 관계를 분석하여 상

위 주제를 도출하였다. 마지막으로, 도출된 주

제와 하위 주제의 적합성을 검토하기 위해 질

적 연구 전문가 1인과 상담심리학과 교수 2인

의 자문을 구하여 자료 분석의 타당성을 확보

하였다.

결  과

본 연구에서는 한국의 20-30대 마약 사용자

가 켐섹스를 접하는 경로와 그 경험 자체, 그

리고 이로 인해 삶에 미치는 영향을 탐색하고

자 하였다. 이를 위해 연구자는 참여자들의 

켐섹스 경험을 그들의 시각에서 이해하고, 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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를 토대로 연구자의 관점에서 재해석하는 과

정을 거쳤다. 분석 결과, 총 99개의 의미 단위

가 추출되었고, 이 중 상호 연관성이 있는 의

미 단위를 군집화하여 20개의 하위 주제를 도

출하였다. 이후 연구문제를 고려한 주제별 군

집화 작업을 거쳐 총 7개의 주제를 구성하였

다. 분석 결과는 표 2에 요약되어 있다.

켐섹스에 대한 낮은 진입 장벽

한국의 20-30대가 켐섹스에 진입하는 경로

를 살펴보면, 연인 또는 성 파트너를 통해 처

음 접하거나, 주변 약물 사용자들로부터 켐섹

스 관련 이야기를 반복적으로 듣다가 자연스

럽게 참여하게 되는 경우가 주로 나타났다. 

또한, 디지털 환경에서 성장한 MZ세대는 익명

성이 보장되는 플랫폼을 활용해 비대면으로 

마약을 거래하며, 켐섹스 경험담을 공유하거

나 성 파트너를 구하는 데 이를 활용하고 있

었다.

다른 약물 사용자나 성 파트너를 통해 켐섹

스를 접하게 됨

참여자 B는 남자친구와의 관계에서 자연스

주제 하위 주제

켐섹스에 대한

낮은 진입 장벽

- 다른 약물 사용자나 성 파트너를 통해 켐섹스를 접하게 됨

- 온라인으로 켐섹스 관련 정보를 습득함

켐섹스의 쾌락 역학

- 필로폰이 주는 성적 경험은 다른 약물과는 확연히 다름

- 쾌락의 강도: 필로폰 사용 < 필로폰 사용 후 자위 < 켐섹스

- 켐섹스 대상이나 상황에 따라 황홀경을 경험하지 못하기도 함

켐섹스: 극한의 쾌락과 

중독 경험의 강화

- 살짝만 스쳐도 온몸에 전율이 흐르는 첫 켐섹스 경험 

- 이대로 죽어도 좋겠다 싶은 10시간 이상의 오르가즘

- 재투약 시간: 약기운이 떨어질 즈음 쉬면서 용량 추가

- 집단 켐섹스: 끊임없는 자극 추구와 성적 판타지의 실현

켐섹스 중 겪는

복합적 어려움

- 발기가 어려워 발기부전제와 성인용품 사용, 장시간 구강 성교로 이어짐

- 상대에 대한 의심과 집착 증가, 서로 자신의 쾌락에 몰두됨

- 장시간 많은 분비물로 인해 장소를 자주 옮김

켐섹스로 인한

자기파괴적 결과

- 좋았던 만큼 비례하는 신체적·심리적 후폭풍

- 다수의 파트너로 인한 법적 문제 발생의 가능성

- 필로폰 없이는 성적 만족을 느끼기 어려움

쾌락의 지속을 위한

안전장치들

- 시간 파악 및 수분 섭취를 위한 알람 설정

- 한 번 할 때 3일 넘기지 않기

- 필수적인 휴식 및 최소한의 음식 섭취

강렬한 쾌락의 여운
- 극한의 쾌락과 고통이 얽힌 켐섹스에 대한 양가감정

- 삶의 개선을 위한 자기 훈련과 노력

표 2. 한국의 20-30대 마약 사용자의 켐섹스(Chemsex) 경험 분석 결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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럽게 켐섹스를 접했고, 참여자 E는 남성 동성

애자 사이에서 자주 사용되는 웹 플랫폼을 통

해 만난 성 파트너를 통해 켐섹스를 처음 접

하게 되었다고 진술하였다.

B(여성): 처음에는 약을 같이 하다가 그

냥 그게 남자친구니까 자연스럽게 같이 사

용을 하게 된 것 같아요 ⋯ 이제 남자친구

가 약간 그런 의도로 저한테 갖고 왔었었

던건데 ⋯ 알아서 (필로폰을) 갖고 왔더라

고요. 그래서 저희 집이니까 그냥 좀 자유

로웠던 거죠.

E(남성 동성애자): 그때 처음 접했어요. 

러시(Rush: 알킬 니트라이트(Alkyl nitrite)가 

포함된 파티약의 일종)는 성관계를 하는데 

상대방이 무언가를 하는 거예요 코로. (그

래서) 뭔데? (물으니까) 좋은 거래요. 그래

서 저는 그게 법적으로 문제되는지도 몰랐

고 그때는 그냥 같이 했죠. 같이 했어요. 

제가 호기심에 상대방이 하길래 했어요 

저도.

참여자 B와 E가 연인이나 성 파트너의 권

유로 켐섹스를 시작한 반면, 참여자 A는 주변 

켐섹스 경험자들로부터 자주 관련 경험담을 

들으며, 점차 그 이야기가 자신의 이야기가 

되는 것처럼 느껴졌다고 진술하였다.

A(남성): 주변에서 계속 이제 친구들과 

얘기, 이제 아무래도 약물 사용자들은 약

물 사용자들만 만나요. 그렇기 때문에 그 

약물 사용자들끼리 얘기를 해서 누군가 

(켐섹스) 경험을 계속 얘기하고, 계속 주기

적으로 듣고, 그리고 나부터 또 내가 혼자 

있을 때 그런 성취감(약물 사용 후 자위로 

인한 성취감)을 느끼는데 그 와중에도 내

가 (친구가 들려준 이야기의) 저 주인공이

라면, 자연스럽게 인간이니까 그게 더 이

어져서 내가 실현화시켜야겠다라는 그런 

게 생기는 거죠. 너무나 당연한 ⋯

온라인으로 켐섹스 관련 정보를 습득함

참여자 D는 화류계에서 일하며 주변의 약

물 복용 문화를 자연스럽게 받아들여 수면제

와 다이어트 약을 시작하게 되었고, 약을 구

하는 과정에서 필로폰에 노출되게 되었다. 

이는 사회적 환경이 약물에 대한 심리적 장

벽을 낮췄음을 보여준다. D는 처음에는 필로

폰의 강한 각성 효과로 인해 이를 지속적으

로 사용하였고, 필로폰과 성관계의 연관성을 

잘 알지 못하였으나, 어느 온라인 플랫폼의 

마약방에서 켐섹스 개념을 알게 되었다고 

한다.

D(여성): 30살에 (필로폰을) 시작했으니

까, 그래서 그걸 먹고 이제 일을 하는데 

전혀 그때는 약(필로폰)이랑 섹스랑 무

슨 관계가 있는지 아예 전혀 몰랐어요. 

OOOO 보면 보통 이제 유저들하고 소통을 

많이 하는 마약방이 많이 있거든요. 몇 천 

명까지 있는? 거기 안에서 파트너들도 많

이 구하고, 자기가 약물 이제 뽕섹(켐섹스)

했던 썰 막 이렇게 풀기도 하고 막 하고 

싶다 뭐 어쩐다 이런 얘기, 나 지금 한다, 

막 그런 이야기들이 계속 채팅에 올라와

요. 수백 개씩 ⋯

참여자 E는 채팅 사이트에서 반복적으로 보

이는 암시적 문구에 호기심을 느껴 직접 연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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을 취했고, 그 과정을 통해 필로폰을 처음 접

하게 되었다. 이후 그는 여러 온라인 플랫폼

을 활용하여 약물과 성 파트너를 구해 지속적

으로 켐섹스를 이어갔는데, 여러 플랫폼을 사

용하는 것은 추적의 위험을 줄이기 위한 전략

으로 해석된다.

E(남성 동성애자): 필로폰은 제가 (게이 

관련) 채팅 사이트를 이제 보는데 게시판

에 뭔가 제가 봤을 때 은어로 느껴졌거든

요. ‘날도 더운데 시원한 모텔에서 시원하

게 에어컨 켜고 쿨하게 즐기실 분’ 이렇게 

하면서 이게 너무 많이 나오는 거예요. 이

게 너무 궁금했어요. 내가 쪽지를 보내서 

만나보자 이러니까 뭔지 알고 그러느냐 뭔

지 모르겠지만 뭔가 얻는 것 같다. 만나고 

싶다 그러니까 오케이 하더라고요. 그래서 

만났는데 갑자기 무슨 하얀색 가루를 꺼내

요. 저는 그게 필로폰인지도 몰랐어요 ⋯

그래서 알게 됐죠.

켐섹스의 쾌락 역학

참여자들은 켐섹스 중 사용한 약물의 종류

와 용량, 상황에 따라 다른 쾌락 경험을 하였

다고 보고하였다. 대부분의 참여자는 필로폰

을 주로 사용하였으며, 필로폰 투약 자체에서 

느껴지는 극적인 쾌락뿐만 아니라 자위행위 

및 성 파트너와의 성행위를 통해 점진적으로 

강렬한 쾌감을 경험했다고 진술하였다. 그러

나 필로폰 투여량이 부족하거나 업무적 상황

에서의 켐섹스는 주로 각성 효과나 부작용이 

두드러졌다고 보고하였다.

필로폰이 주는 성적 경험은 다른 약물과는 

확연히 다름

본 연구에 참여한 사람들은 주로 필로폰을 

중심으로 켐섹스 경험을 공유하였지만, 일부

는 다른 약물을 사용한 경험도 언급하였다. 

참여자 B와 C는 성별은 다르지만 대마 사용 

후 성관계 시, 오감이 예민해지면서 쾌락의 

강도가 더 깊이 느껴졌다고 공통적으로 진술

하였다. 그러나 참여자 C는 유학생활의 영향

으로 대마를 마약으로 간주하지 않는 경향이 

있었고, 이에 따라 대마 사용 후의 성관계를 

켐섹스로 인식하지 않는다고 하였다. 그는 필

로폰 사용 후 성관계에서 느낀 강렬한 쾌락이 

대마 사용 후와는 비교할 수 없을 만큼 크기 

때문이라고 덧붙였다. 또한, 참여자 A는 필로

폰이 성적 행위와 자동적으로 연결되는 것과

는 달리, 다른 약물을 사용한 후에는 성관계

가 선택적인 부분으로 여겨졌다고 진술하였다.

B(여성): (합성대마는) 이제 너무 섬세해

지고 그렇게 좀 예민해지다 보니까 그게 

또 좋더라고요 ⋯ 솔직히 초반에 저는 허

브(합성대마)가 더 좋았었었거든요, 관계할 

때. 근데 좀 (필로폰을 하면) 차이점이 계

속 내가 성적으로 꼽히게(집중하게) 되니

까 점점 계속 머릿속에 성적인 생각 밖에 

안 하는 거예요 ⋯

C(남성): 대마초를 하고 성관계를 하면 

좀 오감이 좀 발달돼서 좀 뭐라 해야 되지 

좀 이 여자의 질 내벽이 조금 더 자세히 

잘 느껴지는 느낌은 나요. 근데 이게 이 

약 때문에 정말 좋구나 섹스가 좋구나 이

런 느낌은 필로폰을 나중에 해본 사람으로

서 좋구나 라고 말을 못하겠어요. 뭐 좋긴 

좋아요. 대마하고 해도. 대마하고 해도 좋



한국심리학회지: 문화 및 사회문제

- 218 -

긴 좋은데 그 좋음과 필로폰을 하고 (성)

관계를 하는 좋음은 완전히 다른 방향이라

서 ⋯

A(남성): 합성 대마 그리고 아까 말씀드

렸던 암페타민. 이런 것들은 도파민이 나

오지만 내가 성적으로 연결하려고 해야 연

결이 돼요. 그래서 (성이랑) 밀접하지 않아

요. 메스암페타민(필로폰)이라는 약물은 자

동적으로 그냥 (성적으로) 연결이 된다라

고 생각하면 다른 것들(다른 약물)은 이 

약물에 대해서 자기가 약을 복용하고 이런 

느낌일 때 (성관계를) 하면 어떨까 이렇게 

가능한 선택사항이지 이렇게 그냥 직렬적

으로 가버리지 않아요.

쾌락의 강도: 필로폰 사용 < 필로폰 사용 

후 자위 < 켐섹스

참여자 A는 처음 필로폰을 사용했을 때, 필

로폰 사용 후 자위를 했을 때, 더 나아가 이

성과 켐섹스를 하러 가는 상황에서 느끼는 쾌

감의 강도를 세 단계로 나누어 설명하였다.

A(남성): 필로폰은요, 어떤 느낌이냐면 

(주사기를) 꼽는 순간 ⋯ 감히 말할 수 있

겠지만, 누군가 이제 내가 소중한 아이를 

계획하고 낳았을 때 그 황홀함이 처음에 

찾아와요. 정말 그 기쁨 환희 너무나 감동 

⋯ 그게 이제 처음 했을 때. 그 이후로는 

그렇게 찾아오지 않는 처음의 그 황홀함이 

찾아오고 ⋯ 남자는 이제 사정을 하기 직

전에 제일 민감한 부분이 도드러지면서 감

촉을 받으면서 그거에 대한 굉장한 쾌락을 

느끼거든요. 일반 상태일 때도. (필로폰을 

하면) 그거에 감히 약 40배(를 느껴요) ⋯

A(남성): (필로폰 투약 후) 자위를 먼저 

하는데 너무 근데 이 행위만 해도 여자가 

필요 없겠다 정말 그 정도에요 ⋯ 어떤 

단어로도 모자라는데 그냥 제일 표현이 

가능한 게 ‘극락’이에요. 극락 자체라서 

심지어 이성과 사랑하고 그런 욕구를 느

끼는 인간이 ⋯ 이성마저 없어도 된다라

고 느낄 정도의 쾌락을 주니까 ⋯ 그래서 

한동안 이것만(자위만) 했었어요. 정말 미

친놈처럼.

A(남성): 걔도 원래 이제 다른 곳에서 

약물을 배워온 친구고 저도 이제 다른 곳

에서 약물을 구해서 그 친구랑 같이 했어

요. 근데 정말 처음에 이 약물을 하는 것

도 설레는데 이성과 같이 한다? 어떨까라

는 설렘이 마치 어떤 몇 억짜리 집을 사러 

가는 듯한 느낌 ⋯

흥미롭게도, A는 필로폰 사용 이전에는 성

욕이 거의 없었다고 한다. 어머니와 두 누나

와 함께 성장한 환경 속에서 여성에 대한 존

중심을 가지고 있었으나, 필로폰 사용 후 여

성을 성적 욕망의 대상으로 바라보게 되었다

고 진술하였다. 이렇듯 A의 진술은 필로폰으

로 인한 쾌락의 강도가 단순한 감각적 경험을 

넘어 사용자의 정서적․심리적 변화를 동반할 

수 있음을 보여준다.

A와 비슷한 맥락에서 참여자 D도 단순 약

물 사용을 넘어서 켐섹스로 인해 증폭된 쾌락

에 대해 다음과 같이 묘사하였다:

D(여성): 약을 하는 것도 좋은데 약을 

하면 오는 그 느낌, 그거도 너무 좋은데 

그 상태에서 섹스를 하니까 더 좋은 거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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바디감에 이제 하이(high)가 계속 있는데 

그 상태에서 그 섹스는 사람이 제일 좋아

하는 이 본능적인 욕구, 그걸 쾌락을 하는 

데 제일 좋죠. 더 좋죠.

켐섹스 대상이나 상황에 따라 황홀경을 경

험하지 못하기도 함

참여자 D는 화류계에서 일하며 필로폰을 

사용하기 시작했으며, 약 2년간 필로폰을 하

며 손님들과 성관계를 가졌지만, 당시에는 성

적 쾌락을 경험하지 못했다고 진술하였다. D

는 필로폰 사용 초기에는 주로 소량만 사용하

여 각성 효과를 느꼈고, 이로 인해 장시간 깨

어있으며 더 많은 손님을 받을 수 있어 경제

적으로 이득을 보았다고 하였다. 또한, 그녀에

게 손님과의 켐섹스는 ‘일(work)’로 인식되었기

에, 자신의 성적 만족을 추구하지 않았던 점

이 성적 쾌감 여부에 영향을 미친 것으로 보

인다.

D(여성): 왜냐면 그때 이혼 후였고 별로 

연애 생각도 아예 없었고 일이었고, 일이

었기 때문에 그 손님들하고 섹스를 해도 

이게 다른 생각을 하고 있지, 그냥 빨리 

싸라 빨리 싸라 내 일 끝나게, 이 생각에 

다른 생각에 꼽혀 있지, 그 관계에 집중을 

하고 있지는 않거든요. 특히 성매매하는 

여성들은 ⋯ 이 새끼를 어떻게 하면 빨리 

싸게 하지 이런 생각이나 하고 있지, 오늘 

얼마 벌었지 나? 이 생각하고 있지 ⋯ 남

자친구랑 했던 것처럼 나의 쾌락 내가 내 

기분이 좋았으면 좋겠어 막 이런 거에 꼽

혀있지가 않으니까 ⋯

반면, D는 이후 약물중독 재활센터에서 만

난 남자친구와의 켐섹스는 개인적인 감정이 

동반된 ‘나의 쾌락’을 위한 행위로 인식되었으

며, 성적 만족이 크게 증폭되었다고 진술하였

다. 이러한 D의 경험은 약물 사용과 성적 경

험이 맥락과 인식에 따라 다르게 나타날 수 

있음을 보여준 사례라고 볼 수 있다.

참여자 F는 필로폰 사용 이전부터 심각한 

알코올 중독뿐만 아니라 성 중독으로 인해 성 

파트너를 지속적으로 바꿔가며 관계를 맺었고, 

도박 중독과 처방약물 남용 등 다양한 중독 

문제에 노출되어 있었다. 그에 따르면, 이미 

남용하던 다양한 약물들과 함께 성관계를 갖

는 것이 그의 일상이었기에, 필로폰은 단지 

‘추가된 약물 중 하나’에 불과했다고 진술하였

다. 그는 필로폰이 주는 강렬한 쾌락이 존재

한다는 점은 인정하지만, 다른 약물들과 비교

했을 때 보다 특별하게 느껴지지는 않았다고 

하였다. 이는 약물 사용에 따른 성적 경험이 

사용자 고유의 중독 패턴 및 다른 물질이나 

행동 중독의 영향에 따라서도 다를 수 있음을 

보여준다.

F(트랜스젠더): 그냥 솔직히 원래 술을 

많이 마시고 ⋯ 이제 술 아니면 다른 약

물을 하고서 (성관계를) 해본 적이 많으니

까, 솔직히 그 약물(필로폰)이 주는 빠방

은 있었는데 뭔가 그거(켐섹스)에 특별한 

차이점은 솔직히 잘 모르겠어요. 그냥 약

물이 주는 그것(쾌락)이여서 수면제 먹고

도 해보고 술이랑 수면제 같이 먹고 벤조

(계열) ⋯ 일단은 맨정신이 아닌 상태에서 

(성관계를) 하는 (거여서) ⋯ 워낙에 광범

위하게 (이미) 중독된 게 많아서 그런 것 

같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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켐섹스: 극한의 쾌락과 중독 경험의 강화

대부분의 참여자들은 첫 켐섹스 경험을 잊

지 못할 경험으로 기억하고 있었다. 이들은 

필로폰 투약 직후 신체의 성적 감각이 극도로 

예민해져 성관계 중 빠르게 황홀경에 도달하

게 된다고 진술하였다. 남성 참여자들은 약물 

부작용으로 발기부전을 겪는 경우가 많았는데, 

일단 발기에 성공하면, 사정 후에도 발기가 

유지되며, 오르가즘을 10시간 이상 느낄 수 

있다고도 보고하였다.

켐섹스 도중 참여자들은 약물 효과가 약해

질 무렵 추가 약물 투여 시간을 가지며, 이를 

통해 쾌락의 지속을 도모한다고 설명하였다. 

또한, 절반 이상의 참여자는 더 큰 쾌락을 추

구하는 과정에서 집단 켐섹스 경험을 보고하

였다. 집단 켐섹스는 지인들 간 합의 하에 이

루어지거나, 비(非)약물 사용자에게 자신의 약

물 사용 여부를 알리지 않은 채 진행되는 경

우도 있었다.

살짝만 스쳐도 온몸에 전율이 흐르는 첫 켐

섹스 경험

첫 켐섹스 경험에 대해 참여자 A, D, E는 

모두 압도적인 신체적․감각적 반응을 강조하

였다. A는 필로폰 사용 후 처음으로 성 파트

너와 관계를 맺는 과정에서, 삽입 이전부터 

이미 극도의 쾌락 상태에 도달했다고 회상하

였다. 그는 성관계 도중 약물의 영향으로 신

체적 한계에 부딪혀 상체가 힘없이 쓰러질 정

도였다고 묘사하며, 성관계 이어지는 동안 이

전보다 더 격렬하고 깊은 쾌락이 지속된 점에 

놀라움을 표현하였다. D 또한 남자친구와의 

첫 켐섹스에서 이전에는 느껴보지 못했던 차

원의 쾌락을 경험했다고 진술하였다. 그녀는 

성적 자극에 대해 민감도가 높아져 작은 접촉

에도 뚜렷하고 즉각적인 신체 반응이 나타났

음을 강조하였다. E는 필로폰 사용 후 모든 

시각적, 음향적 자극이 성적으로 매혹적으로 

느껴졌다고 진술하며, 필로폰 투약 후 일상적

인 자극이 성적인 자극으로 변화함에 대해 언

급하였다.

A(남성): 서로 주사를 하고 달아오르고 

나서 서로 눈이 마주친 순간, 관계를 안해

도 좋을 정도로 그 서로 살만 스쳐도 온몸

이 서로 몸이 부르르르 떨려서 진짜 둘 다 

주저앉아서 아무것도 못하고 손만 잡고 있

어도 그렇게 될 정도로 ⋯ 그렇게 해서 어

쨌든 이제 첫 삽입을 했죠 ⋯ 몸이 닿는 

순간 더 이렇게 삽입을 하지 못하고 그대

로 이 버티고 있던 상체가 힘이 빠져서 그 

여자 친구한테 쓰러졌어요. 그러니까 기절

을 한 게 아니라 ⋯ 힘이 넘치는데 그 이

상의 힘이 나오니까 이게 풀리면서 떨어지

는 거예요. 그래서 그 엎드린 상태로 했는

데 다행히 ⋯ 삽입을 해서 들어가는 순간 

막 ⋯ 이제 끝까지 밀어넣었는데 그 여자 

친구와 제 몸이 피스톤을 안해도 될 정도

로 부르르르 안고서 계속 떨고서 그러고 

있는 것만으로 너무 좋아 ⋯ 좀 더 나아가

서 피스톤도 하는 순간 더 그 이상의 극락

이 있었고 피스톤을 더 이어가면서 또 이

제 사람이 성관계를 하면서 자세를 또 바

꾸잖아요, 바꿔서 또 그 이상이 있고 되게 

신기한 거예요.

D(여성): 천국이 있네. 내가 했던 말이 

고맙다 그랬어요. 오빠 고마워 내가 이 좋

은 걸 모르고 살았네. 내가 이 말을 했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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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요. 정확하게 ⋯ 그니까 되게 민감해진

다고 표현하면 딱 맞는 것 같아요. 살결이 

이게 느낌이 그러니까 평소에는 이만큼(큰 

강도로) 긁혀야 하는 거 이만큼만(작은 강

도로) 해도 이 정도(큰 정도)의 느낌이 난

다고 해야 될까. 그러니까 바들바들 이렇

게 떠는 거예요. 얘가 조금만 만져도 바들

바들바들 이렇게 떠는 게 느낌 자체가 막 

다르니까 ⋯

E(남성 동성애자): 제 주종이 필로폰이

니까 필로폰으로 할게요. 좋았던 거.. 일단

은 다 섹시해. 이 사람이 좆같이 생겼는데 

존나 내 스타일처럼 보이고. 모든 게 다 

야하고 섹시해 보이고 전부 다 나를 만족

시켜주는 느낌? 음향 사운드 시각 모든 

것이.

이대로 죽어도 좋겠다 싶은 10시간 이상의 

오르가즘

연구참여자들은 켐섹스를 통해 경험하는 쾌

락의 지속성과 강렬함을 다양한 방식으로 설

명하였다. 참여자 C는 필로폰 사용으로 사정 

후에도 발기가 유지되고, 오르가즘이 장시간 

지속되며 10시간 동안 성관계를 이어갔다고 

진술하였다. 그는 이를 초현실적인 쾌락으로 

묘사하면서, 약물이 유혹적이면서도 위험한 

요소임을 ‘악마의 물질’이라는 표현으로 나타

냈다. 참여자 A 역시 켐섹스 시 멈추지 않고 

사정을 반복하는 과정에서 더 강렬한 자극을 

경험했다고 설명하였다.

C(남성): 그러니까 남자 입장에서는 보

통 평균적으로 약을 하든 안 하든 언제 제

일 좋냐면 쌀 때 제일 좋아요. 싸는 시점

에. 정액을 사정할 때 제일 좋은데, 그걸 

싸고 나서도 쿠퍼에서 계속 나와요. 그래

서 그 오르가즘을 계속 10시간 동안 가지

고 있다고 보면 돼요. 근데 우리 둘만, 얘

(상대방)한테만 꼽혀 있는 거예요. 이 약기

운, 각성할 수 있는 이 악마의 물질로 인

해서 10시간 동안 섹스할 수 있는 그 쾌락

을 얻는 거죠. 근데 거기에 자이데나나 비

아그라나 이런 강직도를 유지할 수 있는 

약까지 들어가니까 그러면서 이제 쾌락이 

유지가 되는 거고 ⋯

A(남성): 원래는 이제 일반적으로 이성 

간에 관계를 마치고 사정 후에 샤워를 하

고 나서 다시 어떤 무드와 분위기를 찾고 

다시 관계를 하던가 막 이렇게 하는데, 

(켐섹스 시에는) 어떤 상황까지 되냐면은 

너무 자극을 찾다 보니까 또 안에다가 사

정을 하고 나서도 (발기가) 죽지 않으니까 

그 느낌을 잠깐이라도 잃는 게 싫어서 계

속 또 이어서 바로 어떤 조치를 취하지 

않는 그 상태에서 그러면서도 더럽다고 

생각을 하지 않고 ⋯ 더러운 건 아니죠 

사실은. 이제 이런 것들을 더 되게 자극적

으로 시각적으로 또 보고 그걸 자극적으로 

느껴요.

반면, 여성 참여자인 B는 약물을 통해 극한

의 쾌락인 하이(high)를 경험할 수 있는 동시

에, 남성과 달리 해소되지 않는 흥분 상태에

서 비롯된 괴로움을 호소하기도 하였다.

B(여성): 남자들은 뭔가 그런 상황이 오

면 딱 그게 한 번 탁 치닫고(사정 후) 그 

다음에 툭 떨어지잖아요. 그러니까 남자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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은 원래 호르몬 그러니까 뭔가 발사를 하

고 난 이후에 그 다음에는 현자타임이라는 

게 있잖아요. 근데 여자들은 그게 없잖아

요. 뭔가 팡 하고 막 그런 제 몸에서 도파

민이 뭔가 이렇게 딱 뭔가 발설되거나 이

렇게 딱 터지는 그런 현상이 벌어지지는 

않잖아요. 그러니까 여자들은 계속 그 상

태가 완전 하이(high)로 갔다가 그리고 내

려간다고 해서 바닥으로 내려가지 않을 거 

아니에요? 계속 제가 약물을 한 상태에 달

아 올라와 있는 상태니까 계속 그 몸의 상

태가 계속 유지되는 거죠. 그러니까 그게 

엄청 괴로운 상황이 되어버린 거예요 ⋯

여자는 해소가 안 되니까 계속 몸에서 막 

어쩔 줄 몰라하는, ‘미쳐버리겠네’ 하는 약

간 그런 게 좀 있긴 있어요.

재투약 시간: 약기운이 떨어질 즈음 쉬면서 

용량 추가

참여자 D와 E는 켐섹스 중 약물 효과를 유

지하기 위해 반복적으로 추가 투약하는 과정

인 ‘바라시’를 언급하였다. D는 첫 투약 이후 

일정 간격으로 용량을 추가하며 2-3일간 켐섹

스를 지속했다고 보고했으며, E 또한 시간이 

지남에 따라 동일한 쾌락을 유지하려면 약물

의 투약 빈도를 늘려야 했다고 진술하였다. 

이는 약물에 대한 내성으로 인해 효과 유지를 

위해 점점 더 잦은 투약이 필요해지는 과정을 

보여준다.

D(여성): ⋯ 바라시도 해야 되니까 어차

피 ⋯ 약 첫 칸 넣고 또 (투약)하는 거. 계

속 이제 바라시라고 하는 게 약기운이 깰 

때쯤 넣어주고 깰 때쯤 넣어주고 깰 때쯤 

넣어주는 게 바라시라고 하거든요. 그러니

까 오빠랑 이제 처음에 2.5칸을 쏴요. 그

럼 바로 관계가 들어가요. 그러면 한 4시

간 5시간 이렇게 놀아요. 그러면 딱 말해 

바라시 할까 그러면 담배 하나 피우고 바

라시 하자 하면 담배 하나 피우면서 다시 

이제 주사기 하나 말아놓고 하면서 조금 

약간 한 5분 10분 쉬는 거지 ⋯ 약기운이 

스물스물 빠질 때쯤 다시 넣으면 다시 폭

발하는 거죠. 러시(흥분감)가 다시 오는 거

죠. 약기운이 그러니까 더 좋은 거지 그러

니까 안 쉬고 계속 바라시면서 계속 하는 

거지.

E(남성 동성애자): 처음에는 정량만 넣어

도 하루 종일 놀 수 있는데 나중에 되면 

추가 추가 추가 추가 이렇게 돼요.

특히 참여자 D는 켐섹스에서 ‘정신줄을 놓

을 수 있을 만큼’ 충분히 강한 용량을 첫 투

약에 맞아야 만족스러운 경험을 할 수 있다고 

강조하였다. 그녀는 첫 투약에서 강한 효과를 

얻지 못하면 이후에 아무리 추가 투약을 해도 

처음과 같은 쾌락이나 만족감은 느끼기 어렵

다고 설명하며, 자신에게 맞는 용량에 따라 

첫 투약 시에는 2.5칸을, 이후에는 1칸씩 추가 

투약하며 쾌락을 연장했다고 보고하였다. 

D(여성): 만약에 제가 한 칸을 맞아서 

이성의 끈을 잘 잡고 있는 사람이면 정신

줄을 못 놓잖아요. 재미가 없어. 그럼 정신

줄을 놓을 만한 칸을 찾아야 돼. 나만의 

칸수를 ⋯ 2.5칸을 맞으면 정신줄이 놔져. 

그래서 첫 칸을 좀 세게 맞는 거예요 ⋯

첫 칸을 조금 넣어버리면 이거는 약을 해

도 애매하게 한 거고 뭐도 아니고 좀 짜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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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나요. 거기서 더 밀어넣는다고 첫 칸 

느낌처럼 안 오거든요 ⋯

집단 켐섹스: 끊임없는 자극 추구와 성적 

판타지의 실현

일부 참여자들은 점차 강한 성적 자극을 추

구하며, 사회적 금기를 넘나드는 집단 켐섹스

를 경험하였다. A는 이러한 경험이 감정적 유

대보다는 성적 쾌락에 집중된 관계로 이루어

진다고 설명하며, 파트너들 간에도 이러한 목

적이 공유되었다고 밝혔다. 그는 약물의 영향

으로 기존의 사회적 규범이 희미해지고, 성적 

자극이 행동의 주요 동기로 작용했다고 진술

하였다. 다만, A는 집단 켐섹스가 모든 참여자

의 동의가 전제될 때만 가능하다고 강조하며, 

강요로 인한 불안감이 예기치 않은 사고로 이

어질 위험성을 막기 위해 신중하게 접근했다

고 언급하였다.

E는 남성 동성애자의 켐섹스 맥락에서 한 

명의 파트너와의 관계가 여러 파트너와의 관

계로 자연스럽게 확장된다고 보았다. 그는 온

라인 플랫폼보다 개인적으로 아는 범위 내에

서 성 파트너를 찾는 것이 법적 문제와 예측 

불가능한 변수들을 피하는 데 안전하다고 하

였다. 또한, E는 일부 비(非)약물 사용자 남성 

동성애자들이 약물 사용자와의 성관계를 선호

하는 이유로 약물 사용자의 과감성을 꼽았다. 

그는 약물의 영향으로 성관계 중 신체적 고통

조차 쾌락으로 느껴졌다고 언급하며, 이러한 

모습이 비(非)약물 사용자들에게도 약물 사용

을 유도하는 경우가 있다고 설명하였다. 이러

한 현상은 강한 자극을 추구하려는 욕구와 집

단 환경에서 형성되는 유대감에서 비롯된 것

으로 해석된다.

A(남성): 나중에 극락인 상태로 가면 이 

여성(상대 여성)이 보이지 않아요. 그 느낌

만이 생각날 뿐. 그리고 이제 다른 이성과 

했을 때 또 다른 느낌이어서 ⋯ 또 이성들

이 서로를 다 알고 있었어요 ⋯ 약 먹은 

사람들은 그런 걸 개의치 않아요. 그냥 이

거 하고 내가 좋으면 되기 때문에 ⋯ 약물

의 특성이라는 걸 알고 있었고 그래서 처

음에 했던 말이 ‘그냥 어차피 이거 하려고 

만났고 우리 어차피 이성 다 날아가는 거 

알지 근데 뭐 그런 걸 뭘 말로 하냐’ ⋯

이미 여자들도 다 알고 있었다는 거처럼 

⋯ 그냥 만약에 어떤 술자리라면 (특정) 

이성이 마음에 드는 그런 게 없어요. 어~ 

먼저 해. 그냥 하고. 또 같이 하고, 또 나

중에 이거를 막 바꿔서 교환해서 하고, 정

말 이 친구와 관계를 하고 있는데 저와 키

스를 하고 막 이런 거죠. 정말 이성의 끈

을 놔버려요.

E(남성 동성애자): 1대1로 하다가 나중에 

되면 다 그룹으로 넘어가게 되어 있어요 

⋯ 우리 둘이 만약 하고 있어, 그러면 분

명히 얘가 아는 사람이나 내가 아는 사람

이 있어요. 하다가 콜 이렇게 섭외. 안전빵

은 그거고, 좀 위험한 수단은 또 OOOO(게

이앱)으로 들어가는거죠. 아니면 노말

(normal)이죠. 노말 (약을) 안 하는 사람들 

⋯ 그렇게 오는 사람 있고 왜냐하면 우리

가 너무 잘하니까 야하니까 약을 하는 사

람들은 야하고 잘하니까 그걸 즐기러 오는 

사람도 있고 아니면 모르고 오는 사람도 

있어요. 모르고 왔다 이거 뭐냐 이러면서 

놀라가 도망가는 사람도 있고 저도 주세요 

하는 사람도 있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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켐섹스 중 겪는 복합적 어려움

켐섹스 중 가장 빈번하게 언급된 실질적인 

문제는 약물 사용으로 인한 발기부전이었다. 

이는 성관계를 진행하기 어렵게 만들며, 발기

를 원하는 당사자와 성 파트너 모두에게 공통

적인 부담으로 작용하였다. 이러한 문제를 해

결하기 위해 대부분의 참여자들은 발기부전제

를 사용하거나 성인용품을 활용하였으며, 이

러한 양상은 많은 경우 장시간에 걸친 구강 

성교로 이어지기도 하였다. 또한, 참여자들은 

상대방에 대한 의심과 집착이 심화되고, 서로 

자신의 쾌락에만 몰두하면서 상대를 배려하지 

못해 관계가 악화되는 어려움을 경험하였다. 

끝으로, 참여자들은 장시간 지속되는 성행위

와 과도한 체액 분비로 인해 공간의 위생적 

문제나 분위기 전환을 위해 장소를 이동하는 

방식을 택하기도 하였다.

발기가 어려워 발기부전제와 성인용품 사

용, 장시간 구강 성교로 이어짐

켐섹스 중 발기부전 문제는 남성 참여자들

에게서 공통적으로 나타났다. 참여자 A는 발

기의 어려움을 해결하기 위해 강한 비아그라

를 복용하고 성관계를 시도했으며, 필로폰과 

비아그라를 병용하면서 겪은 신체적 증상에 

대해서도 언급하였다. 참여자 C는 켐섹스 시 

발기가 될 때도 있고 안 될 때도 있었다고 진

술하였다. 그는 특정 온라인 플랫폼의 마약방

에서 발기부전제 관련 정보를 얻고, 약물 사

용 사실을 숨긴 채 비뇨기과에서 처방을 받았

다고 덧붙였다.

A(남성): 이제 남자는 어쨌든 관계를 이

어갈 수 있어서는 남자가 더 중요하긴 하

잖아요. 왜냐면 발기라는 게 되고 그래야 

성교를 할 수 있으니까. 그래서 해야 되는

데 잘 안 되는 거예요. 근데 저는 잘 안 

된다라는 이미 그 친구의 조언이 있었어서 

이제 비아그라 중에서도 강한 걸 먹고 왔

어요. 근데 좀 많이 부담이 되더라고요. 몸

에서도 간에서 이걸(약을) 해독하고 엄청 

힘든데 비아그라까지 먹으니까 빛에 대해

서 엄청 빛 반사가 일어나서 눈이 부셔서 

(관계를) 못할 정도로 앞이 안보일 정도로 

막 (눈이) 부시더라고요. 터질 것 같고 근

데 이제 또 혈류는 막 이제 또 여기(성기)

로 도움을 주니까 ⋯

C(남성): 처음에 됐었어요. 안 된 경험도 

있어요. 그래서 자이데나를 들고 다녀서, 

자이데나라는 약이 있거든요. 비아그라, 시

알리스, 팔팔, 자이데나 이렇게 4가지가 있

어요 ⋯ OOOO(온라인 플랫폼) 같은 데서 

정보방 이런 거 보면 고추 안서는데 비아

그라 뭐 (먹어요) 이런 거 (물어보고) ⋯

아는 형한테 약(발기부전제)을 받았다가 

여기 바로 뒤에 O비뇨기과라고 있거든요 

⋯ 그래갖고 해보니 신세계여서 발기부전

은 아니지만 나도 O비뇨기과 가야지 이렇

게 돼서 간 거죠.

참여자 D는 남성의 발기 문제로 인해 장시

간 구강 성교를 해야했던 상황과 그로 인한 

신체적 고통에 대해 언급하였다. 그녀는 이러

한 고통을 자신의 성적 기술과 효능감에 대한 

불안과 연결지었는데, 이는 화류계에서 남성

들을 만족시켜야 했던 직업적 경험과 연관된 

것일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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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여성): 필로폰은 남자(성기)가 안 서요. 

매우 안 서요. 그것 때문에 저 엄청 고통

받았거든요 ⋯ 이게 (남자 성기를) 아무리 

빨아도 안 스니까 별짓거리를 해도 안 스

니까 ⋯ 이게 스킬이 있어야 하는데 할 줄 

모르니까 못 세우니까 너무 힘든 거예요. 

그래서 물고 빨고만 이거를 24시간 넘게 

하고 있었어요 ⋯ 약이 다 깨고 나면 입이 

아파요. 말을 못할 정도로. 지(상대방)도 

아프고. 

참여자 B는 켐섹스에서 성인용품 사용이 

필수적이라고 강조했는데, 이는 남성의 발기

부전이 있더라도 여성의 성적 만족을 충족시

키는 효과적인 대안으로 해석된다. 여러 연

구참여자들은 켐섹스 중 여성의 성적 욕구가 

충족되지 않을 경우, 여성의 행동이 극단적

이 되고 예기치 않은 사고로 이어질 수 있다

고 언급한 바 있다. 성인용품은 이러한 상황

에서 갈등을 방지하고, 여성의 성적 경험을 

안정화하는 중요한 도구로 작용하는 것으로 

보인다.

B(여성): 많이 이용하죠. 거의 (켐섹스) 

한다고 하면 무조건 있어요. 기구 무조건 

사요. 보통 100%라서 ⋯ 병원에서 한 번 

(사람들이랑) 얘기를 한 적도 있긴 하고, 

근데 그냥 이거는 그냥 룰(rule). 그냥 약

을 해보면 다 알 만한 그런 … 오프라인

으로도 구매하고 요즘에 오프라인 매장이 

너무 잘 돼 있다 보니까 ⋯ 쓰는 종류는 

뭐 자기네들이 알아서 하겠죠. 취향이 있

으니까.

상대에 대한 의심과 집착 증가, 서로 자신

의 쾌락에 몰두됨

약물 사용으로 인해 고조된 쾌락은 사용자

들의 심리적․정서적 상태에 변화를 일으켰고, 

이는 상대방과의 관계에서 갈등을 초래하는 

경향이 있었다. 예를 들어, 참여자 B는 약물의 

영향으로 상대방에 대한 의심과 집착이 심해

졌다고 진술했다. 또한 참여자 D는 켐섹스 상

황에서 각자가 자신의 욕구에만 몰두하게 되

면서 갈등이 심화되고, 결국 관계가 오래가지 

못한다고 설명하였다.

B(여성): 좀 의심이나 오해나 그런 것들

이 좀 늘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그런 소유

욕 같은 것들이 괜한 저만의 자존심인 거

죠. 그런 것들이 막 계속 생기는 그런 것 

같아요. 그 사람을 막 사랑해서라는 것보

다는 진짜 약 때문에. 그냥 집착하고 그런 

것들이. 남자도 그래요. 남자도 그렇지만 

여자가 좀 심해지죠.

D(여성): 나는 좀 아파서 쉬고 싶어. 근

데 얘는 이제 이기적이라서 지금 성 여기

에 미쳐 있어. 나는 좀 쉬어야 될 타임인 

것 같아. 아파 밑이. 그러니까 좀 그런 거

에서 ⋯ 남자도 지도 답답해 지도 미치겠

는데 자기도 야동보고 계속 딸쳐야 되는데 

여자 신경 써주고 그게 뭐가 있었겠어요. 

여자는 원하는 게 또 그게 아니거든 나 좀 

이렇게 뭐 해줬으면 좋겠거든. 그러니까. 

이게 합이 잘 맞으면 잘 굴러갈 텐데 왜 

뽕섹(켐섹스)을 하면 왜 이렇게 사단이 많

이 날까 생각을 해보면 다들 그런 것들, 

되게 이기적으로 변하니까 자기 욕구만 충

실하려고 하니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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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시간 많은 분비물로 인해 장소를 자주 

옮김

대부분의 참여자들은 켐섹스 장소로 모텔을 

언급하였다. 참여자 A는 장소에 크게 구애받

지 않지만, ‘집은 더러워질 수 있기 때문에’ 

모텔을 선호한다고 말했다. 참여자 D 역시 모

텔을 선호하는데, 이는 분위기 전환과 장시간

의 성관계로 발생하는 땀과 분비물을 집에서 

처리하기 어렵기 때문이며, 켐섹스 중 발생하

는 소음 등 환경적 제약을 피하기 위한 것이

라고도 언급하였다.

A(남성): 언제 어디서 공간의 구애를 받

지 않아요. 물론 근데 제일 좋은 거는 이

제 모텔. 집이 제일 낫긴 한데 집은 이제 

좀 더러워질 수 있으니까 제일 편안하게 

하기엔 ⋯

D(여성): 집에서는 웬만해서 안 하려고 

했죠. 소음도 있고 그리고 모텔을 옮겨다

니는 게 좋거든요. 환경을 자꾸 바꿔주는 

게 좋거든요. 그리고 되게 약을 하고 섹스

를 하면 더 지저분해져요. 담배도 막 피고 

던지고 그리고 땀을 많이 흘리고 그리고 

여자들도 사정을 많이 하기 때문에 되게 

침대가 시트가 다 젖고 흥수가 나요 그냥. 

그러니까는 환경을 계속 바꿔줘야 되기 

때문에 모텔촌에 가죠. 모텔촌에 가면 무

인 성인용품 샵도 있고 막 하니까는 돌아

다니기 되게 좋아, 약 하기 너무 좋은 공

간이에요.

E의 진술에서는 모텔과 휴게텔 같은 특정 

장소와 즉석 만남이라는 행태를 통해 남성 동

성애자인 약물 사용자들이 지속적으로 새로운 

자극과 환경 변화를 추구하는 모습을 드러낸

다. 특히 휴게텔은 남성 동성애자 간 성적 접

촉이 이루어지는 주요 장소로, 만남이 빠르고 

익명성이 보장되는 환경을 제공한다(조성배, 

2003).

E(남성 동성애자): 약을 하다가 조금 깼

다 싶으면 모텔에서 시작하면 흩어지잖아

요. 흩어지면 각자 다른 모텔 잡아서 번개

를 하거나 즉석 만남을 하거나 아니면 휴

게텔로 가버려요. 휴게텔 가잖아요? 약한 

애들 천지예요. 약하고 온 애들. 눈이 다 

풀려가지고 서울은 장난 아니고 부산은 좀 

덜 심한 편이고 ⋯

켐섹스로 인한 자기파괴적 결과

켐섹스는 순간적인 해방감과 강렬한 만족감

을 제공했지만, 시간이 지나면서 공허감, 죄책

감, 자기혐오 등 심리적 고통을 초래하였다. 

또한, 다수의 파트너와의 관계에서 발생할 수 

있는 법적 문제에 대한 우려는 참여자들의 심

리적 고통을 심화시키는 경향이 있었으며, 참

여자들은 약물 없는 성관계에서 만족감을 느

끼기 어려워졌다고 호소하였다.

좋았던 만큼 비례하는 신체적․심리적 

후폭풍

참여자들은 켐섹스 이후 심각한 신체적․심

리적 고통을 경험했다고 보고하였다. E는 장

시간의 성관계로 인한 탈진과 근육통을 겪었

고, C는 극단적인 쾌락 후에 경험하는 고립감

을 ‘심장을 꺼내 외나무줄 끝에 홀로 서 있는 

느낌’으로 비유하며, 쾌락의 강도가 클수록 공

허감과 우울감이 커졌다고 진술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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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남성 동성애자): 체력이 바닥나서 일단 

며칠 동안 안 씻고, 씻을 때도 있지만 기

운이 다 빠져요. 수분도 빠지면서 ⋯ 몸에 

진액이 빠진다는 느낌? 진액이 빠지고 너

무 힘들어요. 눈이 빠질 것 같고 소화도 

안 되고 밥도 안 먹고 배도 고프고 살이 

축 늘어지거든요. 수분이 빠지니까. 너무 

피곤하고 ⋯ 예를 들어서 어떤 자세를 많

이 했다 그러면 목에 담도 오고 근육통 오

고 ⋯

C(남성): 그러니까 쉽게 (말하자면) 할 

땐 좋은데 하고 나서 3일 후면 후회한다 

⋯ 후회라는 단계는 좀 지난 것 같고, 홀

로, 이제 홀로 서 있는 거죠. 3일 후부터 

내 심장을 꺼내서 외나무 줄 끝에 홀로 서 

있는 느낌이 계속 나는 거죠. 3일 후부터. 

근데 그게 (약을) 맞고 얘(여자)랑 했을 때 

좋았던 만큼에 반비례돼요. 얼마나 좋았는

가에 따라서 그 후폭풍이 나쁘게 와요 ⋯

공허함. 공허함이 좀 제일 잘 맞는 표현인 

것 같고, 공허함, 예민함 뭐 이런 거 당연

히 우울도 동시에 수반되는 거고요 ⋯ 그

래서 안해야겠다 생각을 하게 되는 게 그

거죠.

다수의 파트너로 인한 법적 문제 발생의 가

능성

참여자 A와 E의 진술은 켐섹스 경험자들이 

다수의 성 파트너와의 관계에서 법적 위험에 

대한 심리적 부담을 크게 느끼고 있음을 보여

준다. A는 켐섹스 파트너 간 네트워크의 제한

성으로 인해 관계가 폭로될 위험이 크며, ‘사

건이 달린다’는 표현을 통해 법적 문제에 연

쇄적으로 얽힐 수 있는 가능성에 대해 언급하

였다. E는 위험 신호를 감지할 경우, 즉시 관

계를 종료하는 방식으로 폭력적 행동이나 경

찰 신고 등의 잠재적 위험을 피하려는 의식적

인 대응 전략을 보여주었다.

A(남성): 이 사람 저 사람 저는 조금 그

래도 많이 만났어요 ⋯ 이성과 이렇게 이

런 관계를 맺는다는 게 특히나 양쪽이 적

은 상황에서 서로가 이 업무(켐섹스)를 목

적으로 하는 이 관계는 극비예요. 극비. 그

렇기 때문에 이렇게 원활한 관계가 절대 

쉽지 않거든 ⋯ (누군가) 무서워서 쭈라(필

로폰 부작용; 편집증적 망상)라고 제가 말

씀드렸죠. 자수를 하면은 어떤 사람, 사건

이 또 올라오고 이 사람도 또 알고 보니까 

다른 여자한테 또 약물을 권했던거고 또 

했던 사람이고 또 조사해 보니까 또 나오

고 이런 관계가 엄청 많기 때문에 되게 조

심스러운, 내가 사건이 달릴 수도 있는, 그

냥 중독자들 사이에서 그렇기 때문에 굉장

히 민감한 거예요.

E(남성 동성애자): 한 사람을 만나야 돼

요. 여러 명 만나면 위험성이 너무 많아서. 

사고칠 확률이 높아가지고. 노는 도중에 

도라이 되버리면 사고 나거든요. 경찰에 

신고당하거든요 ⋯ 저는 뭔가 이상하다 싶

으면 바로 뱉어버리거든요 ⋯ 그냥 최대한 

그쪽 말을 수용하다가 도저히 안되겠다 치

면 일이 생겨서 가야 된다고 약간 사인을 

줘요. 그럼 지도 눈치를 까거든요. 그러면 

붙잡아요. 그러면 나 안 된다 가야 된다. 

가족 때문에 가야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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필로폰 없이는 성적 만족을 느끼기 어려움

참여자 C와 D의 진술은 켐섹스를 통해 경

험한 극대화된 쾌락이 약물 없는 성관계에서 

만족감을 느끼기 어려운 새로운 기준을 형성

했음을 보여준다. C는 약물 사용이 성적 충동

을 촉발하고 목표 달성을 위한 동력으로 작용

한다고 느끼지만, 약물이 없으면 성적 흥미를 

상실한다고 설명하였다. D는 약물 없이 성관

계를 가졌을 때 기계적이고 무감각하게 느껴

졌으며, 약물 사용 시 장시간 지속되었던 성

관계가 약물 없이는 단 몇 분 만에 끝났다고 

보고하였다. 이러한 경험을 통해 이들은 약물

이 없으면 성관계를 고려할 수 없다는 인식을 

가지게 된 것으로 보인다.

C(남성): 이건 진짜 저도 저 스스로의 

숙제인 것 같은데, 약을 안 하고 (성관계

를) 한다라는 게 상상이 일단 지금 안 들

고요. 별로 좋을 것 같지가 않아요 ⋯ 이

쁜 여자를 보면 저 여자랑 자보고 싶다 꼬

셔볼까 어떻게 해볼까 어떻게 노력해볼까 

그런 생각조차 안 드는 거예요. 그게 (약

이) 없으면 그냥 기대를 아예 안 하는 거

예요. 아예 못 느끼는 거예요. 성욕을 거의 

⋯ 그래서 애초에 약이 없으면 그 여자랑 

잘될 수 있는 단계까지 갈 수 없지 않을까

라는 생각입니다 저는 ⋯ 그만한 쾌락을 

느껴보면 다시는 낮은 쾌락을 상상을 해도 

흥미를 잃죠.

D(여성): 진짜 이제 약이 없이 섹스를 

해봤을 거 아니에요? 근데 정말 둘이 무표

정으로 하고 있는 거예요. 근데 그게 너무 

웃겨서 나는 누워 있고 오빠는 위에 올라

와 있는데 ‘이거 우리 약이 없어서 약을 

안 하고 해서 그런 거지? 약간’ ‘응’ 이러

더라고요. 하면서 그러면서 사정도 엄청 

빨리 하고 저는 느낌도 안 오고 근지럽지

도 않고 아예 ⋯ 일단 3분 안에 끝나기도 

하고 뭐 그건 말할 필요도 없고 ⋯

쾌락의 지속을 위한 안전장치들

본 주제에서는 켐섹스로 인한 쾌락을 유지

하면서 부정적 영향을 최소화하기 위해 참여

자들이 사용한 전략들을 다룬다. 이들은 신체

적 요구나 시간 감각 상실을 관리하기 위해 

알람 설정, 수분 섭취, 켐섹스 기간 제한, 음

식 섭취, 수면 등 다양한 방법을 활용하였다.

시간 파악 및 수분 섭취를 위한 알람 설정

참여자 D는 성관계에 몰두하면 갈증과 시

간 경과를 인식하지 못한다고 하며, 이를 방

지하기 위해 8시간마다 물을 마시고 샤워를 

하도록 알람을 설정했다고 하였다. 이는 켐섹

스가 강렬한 자극을 지속적으로 제공하여 신

체적 요구를 인식하기 어렵게 만든다는 점을 

시사한다.

D(여성): 그냥 진짜 2-3일 내내 해요. 물

도 안 마시고. 그러니까는 오죽했으면 알

람을 맞춰놨어요. 8시간마다 물 마시려고 

까먹으니까 ⋯ 사람이 자기가 갈증이 나는 

것도 잊은 채 섹스만 하고 있으니까 탈수 

오고 땀을 계속 흘리니까 왜냐하면 계속 

(성)행위를 하니까 정말 땀을 계속 흘리거

든요. 그래서 8시간마다 알람 맞춰놓으면

서 샤워해주고 물 먹어주고 체크해 주는 

거예요. 그리고 바라시도 해야 되니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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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 번 할 때 3일 넘기지 않기

참여자 C는 약물 사용이 장기간 지속되면, 

특히 무수면(sleepless) 상태에서 현실과 환상의 

경계가 흐려지는 부작용을 경험한다고 설명하

였다. 그는 자신의 경험을 바탕으로, 켐섹스를 

3일 이상 지속하는 것이 건강에 심각한 영향

을 미칠 수 있다는 점을 강조하였다.

C(남성): ⋯ 3일차 때쯤 되면 다시 (약

을) 맞으면 그때부터 위험해져요. 무수면 

72시간 정도 이상이 되면 위험해져. 이게 

뇌랑 몸이랑 둘 다 (잠을) 자라고 신호를 

보내는데 약(필로폰)으로 계속 그걸 바꿔

버리니까 그때부터 거울을 봐도 내 얼굴이 

아닌 것 같고 그때부터 환청이 잘 들리기 

시작합니다. 3일차 때부터 ⋯ 같은 노래의 

구절이 반복된다거나 ⋯ 이제 환시, 없는 

게 보이는건 아니에요 ⋯ 가만히 있는 여

자 노래 앨범 사진이 돌아간다거나 막 그

렇게 돼요 ⋯ 그래서 이거 자야 되겠구나. 

그때 계속 (약을) 맞으면 이빨 빠지고 하

는 거죠.

필수적인 휴식 및 최소한의 음식 섭취

참여자 E는 켐섹스 후 극심한 신체적 고통

을 겪으며 후회를 하였으나, 충분한 식사, 수

면, 좌약 사용으로 회복한 후 다시 켐섹스를 

반복했다고 밝혔다. 이를 통해 켐섹스가 신체

적 고통에도 불구하고 반복되는 중독적 행동

임을 알 수 있으며, 쾌락과 고통의 경계가 흐

려지는 특수한 경험임을 드러낸다.

E(남성 동성애자): (약기운이) 다 깨면은 

(항문이) 존나 아프거든요. 아파서 며칠 동

안 고생해요. 씨O 내가 왜 했지 ⋯ 며칠 

동안 또 빠르게 식사를 하고 잠을 충분히 

자면 좀 (회복돼요) ⋯ 약 바를 때도 있죠 

약이 있어요. 좌약. 좌약 넣는 거 있어요 

아니면 후시딘.

강렬한 쾌락의 여운

본 주제에서는 켐섹스라는 극한의 쾌락과 

고통이 얽힌 경험에 대해 참여자들이 느끼는 

양가감정과 심리적 갈등, 그리고 삶의 변화를 

위한 자기 훈련과 재건 의지를 다룬다.

극한의 쾌락과 고통이 얽힌 켐섹스에 대한 

양가감정

켐섹스 경험은 참여자들에게 극도의 만족과 

동시에 깊은 상실감이나 후회를 안겨 주었으

며, 이로 인해 복합적인 심리적 갈등을 일으

켰다. 참여자 A는 쾌락과 죄책감 사이에서 갈

등을 느꼈고, 참여자 C는 켐섹스를 ‘양날의 

검’이라고 표현하며 그 이중성을 강조하였다. 

참여자 D 역시 켐섹스를 ‘천국과 지옥’에 비

유하며, 강한 욕망과 그 뒤따르는 고통 사이

에서 심리적 딜레마를 경험했다고 밝혔다. 이

들의 진술은 켐섹스가 단순한 쾌락 추구를 넘

어, 복합적인 감정과 내면의 갈등, 그리고 삶

에 깊은 흔적을 남긴다는 점을 보여준다.

A(남성): 저도 이게 제가 무슨 감정인지 

모를 정도로 힘들어요. 그러니까 설레는 

게 힘들어요. 이게 지금 어떤 감정인지 정

확히 설명해 드리면요, 그때 그 감정 지금 

말씀드리면서 지금 나쁜 거라고 말씀드렸

잖아요. 근데도 그 느낌을 저는 알고 있으

니까 좋은데 이 좋아서 이 얘기하고 있는 

모습을 이제는 일반 시점에서 볼 수 있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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니까 그게 또 소름이 돋으면서 좋은 건 또 

어쩔 수 없다. 이걸 부딪히는 이 감정. 이

게 무서운 거예요 ⋯

C(남성): 양날의 검이에요. 그냥 좋은 것

만큼 안 좋아요 ⋯ 그냥 제 인생 30 몇 년 

살면서 제일 뇌에 꽂힌 경험입니다. 좋은 

걸로든 나쁜 걸로든 둘 다로. 바카라(도박

의 일종)로 학비를 날린 그 이상으로.

D(여성): 천국도 갔다 오고 지옥도 갔다 

오는 느낌이랄까 이런 거 ⋯ 매번 그렇게 

살 수는 없으니까 매일매일 그렇게 약을 

하면서 살면 천국이겠지만 매일매일 약을 

하면서 살 수는 없으니까 그 약을 할 때 

잠시 느꼈던 만약에 그걸 천국이라고 표현

을 하면 그 이후는 지옥인 거죠. 그냥 당

연히 반대되는 거니까 ⋯

삶의 개선을 위한 자기 훈련과 노력

참여자들은 켐섹스와 같은 중독적 행동을 

통제하고 회복하기 위한 노력을 기울이고 있

었다. 참여자 A는 ‘하이재킹(hijacking)’ 개념을 

통해 중독의 원인을 이해하고, 자기 비난에서 

벗어나 긍정적인 사고로 자기 통제력을 회복

하고자 하였다. 참여자 B는 약물 사용으로 인

한 자신의 왜곡된 집중 상태를 인식하고, 일

상에서 건강한 집중력을 회복하려는 점진적인 

노력을 기울였다. 참여자 F는 중독 행동에서 

벗어나 더 가치 있는 삶을 추구하고자 했으며, 

중독으로부터의 회복이 단순히 약물을 끊는 

것이 아닌 삶의 방향과 가치 체계를 재구성하

는 것을 포함한다고 강조하였다. 이들의 경험

은 회복이 단순한 물질적 금단을 넘어서, 삶

의 방향성을 변화시키는 과정임을 드러낸다.

A(남성): 제가 (강의) 들은 내용 중에 제

일 많이 이제 이런 현상들을 이겨낼 수 있

는 힘이 됐던 게 하이재킹(hijacking)이라는 

단어. 하이재킹이 뭐냐면 자극에 젖어버린 

뇌가 이 약물을 갈구하는 방향 쪽으로 자

극을 뽑아서 보내려고 할 때 속는 거다 ⋯

디톡스(detox)가 되기 전까지는 이성적인 

사고를 할 수 없고 이미 여기에 자극점을 

너무 느낀 거기 때문에 자석처럼 끌려가는 

거다 ⋯ 근데 그거 자책하지 마라 뇌가 하

이재킹 당하는 거야라고 말씀해주시더라고

요. 아 그렇구나. 그러면서 이제 다시 또 

긍정적인 생각으로 돌릴 수 있게 되고 ⋯

B(여성): 장애를 가지게 되는 그런 느낌. 

지금은 극복해야 되는 시기이긴 하지만 계

속 다른 쪽으로 생각이 빠진다거나 그 사

람(상대방)한테 집중을 하는 게 어렵고 그

런 게 좀 있어요. 그때(약물 사용 당시)는 

이제 그 집중이 막 저희가 건강한 집중이 

아니잖아요. 막 꽂혀버린 거잖아요 ⋯ 그

래서 이거를 딴 생각으로 딱 빠지려고 할 

때 이게 저가 느껴지잖아요. 이걸 다시 또 

바로잡아야 되는 연습도 해야 되고 이런 

과정이 있어요. 이게 또 좀 시간이 지나면

서 그래도 점차 텀이 좀 줄어드는 것 같

긴 해요 ⋯ 그러니까 좀 그 텀도 이제 크

게 막 있지 않고 그 그래프도 막 높낮이

가 높지 않은데 그런데도 아직 조금 힘들

어요. 

F(트랜스젠더): 일련의 이런 것들을 경험

해보고 나서 조금 시간이 지나니 현재 나

는 돌이켜 봤을 때 좋긴 좋았는데 그렇게

까지 좋은가 좀 퇴색된 그런 느낌도 있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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거고 ⋯ 그냥 내가 좀 살아가고자 하는 방

향이 지금은 ⋯ 알코올 약물 도박 성 인터

넷 이런 물질이나 행동 이런 걸 다 떠나서 

그냥 중독이 아닌 상태로 한번 살아보는 

게 제가 원하는 방향 중에 하나여서, 왜냐

하면 그게(중독이) 너무 오래 지속됐고 제 

삶에 차지하는 비중이 그런 앞으로 나아가

고자 하는 방향에 있어서 그런 것들보다 

더 우위에 있지 않거든요. 이게 동등하지

도 않고 그래서 만약에 좀 더 이게 약물이

랑 이런게 더 저한테 가치가 있었다면 병

원에 저는 지금 있지도 않고 일단 나가서 

(약을) 하고 있었겠죠.

지금까지 살펴본 한국의 20-30대 마약 사용

자의 켐섹스 경험은 DiClemente(2003)의 변화

단계모델(Stages of Change Model)을 활용하여 

그림 1과 같이 도식화할 수 있다.

논  의

본 연구는 한국의 20-30대 마약 사용자가 

켐섹스를 하게 되는 과정, 켐섹스 경험 및 그

로 인한 영향을 살펴보았다. 이를 위해 켐섹

스 경험이 있는 20-30대 마약 사용자 6명을 

대상으로 반구조화된 인터뷰를 진행하였으며, 

인터뷰 내용은 해석현상학적 분석 방법(IPA)을 

활용하여 분석하였다. 그 결과, 총 7개의 주제

와 20개의 하위 주제가 도출되었다. 본 연구

의 주요 결과 및 논의는 다음과 같다.

첫째, 한국의 20-30대 마약 사용자의 켐섹스 

참여는 마약에 대한 낮은 진입 장벽과 온라인 

플랫폼의 익명성 및 활성화로 인해 확대되고 

그림 1. 켐섹스 경험의 전반적인 과정 도식화 - DiClemente, C. C.(2003)를 토대로 연구자 재구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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있다. 본 연구에 참여한 켐섹스 경험자들은 

초기에는 지인이나 연인, 성 파트너를 통해 

켐섹스를 접하거나, 온라인에서 약물을 구매

하다가 켐섹스 개념을 알게 되었다고 진술하

였고, 이후에는 익명성이 보장되는 온라인 플

랫폼을 통해 약물과 성 파트너를 쉽게 구할 

수 있었다고 진술하였다. 이는 과거에 주로 

대면으로 약물이나 성 파트너를 확보했던 방

식과 대조적이며(강은영, 이성식, 2004; 주일경, 

엄명용, 2003), SNS를 통한 마약류 유통이 초

기 성인의 마약류에 대한 접근성을 높인다는 

심석(2023)의 분석 맥락과 일치한다.

또한, 약물 사용자인 성 파트너와의 관계는 

약물중독 유지 및 재발에 영향을 미칠 수 있

는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본 연구에 참여한 

여성 2명은 모두 약물 사용자였던 남성과의 

관계를 통해 켐섹스를 경험하였다고 보고하였

는데, 이와 같은 경향은 장정연(2013)의 연구

와 Malandain 등(2021)의 연구에서도 확인된 바 

있다. 일부 연구참여자들은 중독 치료를 위해 

병원에 입원 중이던 시기에도 다른 약물중독 

환자와 외출 시 켐섹스를 했었다고 언급하였

는데, 이는 치료 과정에서도 약물 사용자 간

의 상호작용이 서로의 회복을 방해할 수 있는 

요소로 작용할 수 있음을 의미한다.

따라서, 성별이 분리된 환경은 마약에 중독

된 개인이 회복에만 집중할 수 있는 안전한 

공간을 제공하여 이러한 문제를 완화하는 데 

효과적일 수 있다. 김낭희와 서정민(2016)에 

따르면, 한국 약물 사용자의 치료 서비스 이

용 의도에서 여성이 남성보다 약물중독 치료 

서비스에 대한 장벽을 더 높게 느낀다고 보고

하였다. 특히 필로폰은 성(性)과 밀접하게 연

관되어 있어, 여성이 필로폰을 사용했다는 사

실 자체가 강한 낙인을 부여할 수 있으며, 이

로 인해 치료 현장에 나아가기가 더 어려울 

수 있다. 2023년 기준 국내 마약류 사범 중 

여성이 30% 이상을 차지하고 있는 만큼(대검

찰청, 2023), 여성 전용 치료 시설이 마련된다

면 여성 마약중독자들이 보다 쉽게 도움을 요

청할 수 있을 것으로 사료된다.

한편, 본 연구에서는 이성애자 약물 사용자

뿐만 아니라 남성 동성애자 및 트렌스젠더를 

포함한 다양한 성 정체성을 가진 연구참여자

를 포함하였다. 이러한 다양성은 켐섹스 경험

의 차이를 다각도로 탐색하는 중요한 요소가 

되었다. 기존 연구에서는 켐섹스 경험자의 성 

정체성에 관계없이 이성애자와 성소수자 모두 

성 파트너 수가 다수인 경향을 보였으나(Cheng 

et al., 2010; Hibbert et al., 2019; Jalil et al., 

2022; Loza et al., 2020; Semple et al., 2004; 

Stevens et al., 2019), 본 연구의 성소수자 연구

참여자들은 이성애자 연구참여자들보다 상대

적으로 많은 성 파트너 수를 경험한 것으로 

나타났다. 관련하여 다양한 문화권에서 성소

수자의 켐섹스는 성소수자 전용 모바일 앱을 

활용한 네트워킹, 개방적 성 문화, 정체성 및 

HIV와 관련된 사회적 낙인 등 심리사회적 

요인과 관련이 있는 것으로 파악되고 있으며

(Grosskopf et al., 2014; Platteau et al., 2019; 

Wansom et al., 2020), 이러한 양상은 국내 MSM

의 켐섹스 경험을 보고한 Power of Pleasure 

(2022)에서도 확인된 바 있다. 반면, 본 연구의 

이성애자 연구참여자들은 주로 어느 정도 안

면이 있거나 친밀한 관계의 이성과 켐섹스를 

하는 경향을 보였는데, 이는 한국 사회에서 

이성애자의 켐섹스가 다소 제한적인 맥락에서 

이루어지고 있음을 추측해볼 수 있다. 따라서 

본 연구는 켐섹스 경험이 성적 지향과 문화적 

맥락에 따라 다양한 양상으로 나타날 수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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을 확인하였다.

둘째, 켐섹스에서 사용되는 약물의 종류와 

용량은 켐섹스 경험의 질에 큰 영향을 미친

다. 본 연구의 참여자들은 켐섹스 약물로 주

로 필로폰을 보고하였는데, 이는 지난 10년

간 대검찰청 마약류 동향 자료에서 연간 마

약류 압수현황 중 필로폰의 압수 실적이 가

장 높다는 점을 감안할 때 자연스러운 결과

라고 볼 수 있다(대검찰청, 2014-2023). 또한, 

필로폰은 이미 여러 선행연구에서 성적 쾌락 

증진을 목적으로 가장 널리 사용되는 약물로 

보고되고 있다(Drysdale et al., 2021; Li et al., 

2021; Malandain & Thibaut, 2023). 그러나 

Íncera-Fernán-dez 등(2022)은 알코올, 대마초, 

MDMA가 주로 성적인 용도로 사용된다고 보

고하였는데, 본 연구의 참여자들은 대마초와 

MDMA에 대해 성관계와의 연관성이 명확히 

하지 않다고 진술한 면에서 차이가 있다. 반

면, Berry 등(2020)의 연구에서는 필로폰의 용

량에 따라 성적 흥분과 욕구가 증가하여 성적

으로 충동적인 의사결정을 유발한다고 제시하

였는데, 이는 필로폰이 참여자들의 성적 경험

과 의사결정에 깊은 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점을 지지한다. 더 나아가, 필로폰 투약 후 나

타나는 쾌락은 자위나 성 파트너와의 상호작

용을 통해 점진적으로 강도가 높아지는 특징

이 있는 것으로 보인다. 이는 주일경(2004)의 

연구에서도 필로폰 사용 후 자위행위 시 성적 

쾌감이 증대되고, 성관계에서 더욱 강렬한 쾌

락을 경험한다고 보고된 바와 일치한다. 

한편, 켐섹스에서 기대만큼 황홀경을 경험

하지 못하는 이유로 상황적 요인이 제기되었

다. 본 연구의 참여자 중 성매매 업소에서 일

한 경험이 있는 여성 참여자 D는 일을 할 당

시에는 필로폰 사용 후 손님과의 성관계에서 

쾌락을 느끼지 못했다고 언급하였다. 이는 주

일경(2004)의 연구에서 남성 참여자들이 성매

매 환경에서 필로폰 사용을 통해 자유롭고 규

범 없는 성관계를 즐길 수 있었다고 진술한 

것과는 차이를 보인다. 이러한 차이는 성별과 

사회적 역할에 따라 성매매 업소에서 일하는 

여성의 경우 직업적 요구로 인해 감정노동을 

수행해야 하는 반면(박순주, 2013), 남성 참여

자들은 자신이 선택한 상황에서 소비자로서 

성매매 경험을 누렸을 가능성이 크다(이은진, 

2009). 참여자 D의 사례는 상황적 요인이 켐

섹스로 인한 황홀경 경험에 중요한 역할을 할 

수 있다는 것을 보여주며, 그 밖에 필로폰 사

용 용량이나 다중 물질 사용(substance use) 여

부 등과 같은 다른 요인들도 켐섹스로 인한 

쾌락의 정도에 영향을 미칠 수 있을 것으로 

사료된다.

셋째, 켐섹스는 기본적으로 8-10시간 이상의 

성관계를 가능하게 한다. 참여자들은 이 과

정에서 장시간의 오르가즘을 경험하며, 성적 

행위에 완전히 몰두하게 된다고 진술하였다. 

이러한 몰두 현상은 필로폰 사용의 특징 중 

하나로, 김거성(2015)이 제시한 ‘쾌락의 몰두’

와 ‘성적 황홀경’의 개념과 부합한다. 또한, 

켐섹스가 이렇게 장시간 지속된 것은 약물 

효과가 감소할 즈음 소량의 약물을 재투약

(re-dosing)하는 것과 밀접한 관련이 있다. 이는 

Van Hout 등(2019)의 연구에서 MSM 켐섹스 참

여자들이 성관계 중 발기부전제를 다시 복용

하거나, Macfarlane(2016)의 연구에서 약물 효과 

시간이 짧은 GHB/GBL을 주기적으로 재투약하

는 양상과 유사하다. 본 연구의 참여자들 역

시 켐섹스 중 필로폰을 재투약하며, 신체적 

한계에 도달하기 전까지 강렬한 쾌감을 연장

하고자 했다고 진술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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켐섹스 경험자들은 성적 쾌락을 추구하는 

과정에서 점차 더 강한 자극을 원하게 되었으

며, 이는 종종 집단 켐섹스로 이어졌다. 집단 

켐섹스는 약물 사용자들 사이에서 비교적 

흔한 현상으로 보고되며(Mateu-Gelabert et al., 

2014; Prestage et al., 2009), Friedman 등(2011)은 

이 과정에서 콘돔이나 성인용품의 공동 사용, 

손과 입의 점막 접촉 등을 통해 질병의 교차 

감염(cross-contamination) 위험이 증가할 수 있음

을 지적하였다. 특히, MSM 맥락에서는 집단 

켐섹스를 통해 성병 및 HIV 감염이 이미 심

각한 문제로 자리 잡고 있어(Han et al., 2020; 

Hirshfield et al., 2015; Rice et al., 2015), 한국의 

켐섹스 맥락에서도 유사한 위험 요인을 탐구

할 필요성이 제기된다. 

넷째, 켐섹스 경험자들이 켐섹스 도중 겪는 

어려움은 크게 신체적 및 심리적으로 나누어 

살펴볼 수 있다. 먼저, 신체적 어려움은 주로 

약물 사용으로 인한 남성의 발기부전 문제로

(Dolatshahi et al., 2016; Martinotti et al., 2018), 

이로 인해 발기부전제 사용 및 성인용품의 구

비, 장시간 구강 성교가 켐섹스의 주요 요소

로 자리잡았으며, 특히, 장시간 구강 성교는 

이를 수행하는 성 파트너에게 신체적 고통을 

유발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다음으로, 심리적 

어려움은 켐섹스 시 서로 자신의 쾌락에만 몰

두하게 되는 경향에 기인하는 것으로 보인다. 

Masters와 Johnson(1966)의 성 반응 주기 모델에 

따르면, 남성은 대개 여성보다 빠르게 오르가

즘에 도달한 후 불응기(refractory period)를 가지

게 된다. 반면, 여성은 상대적으로 오르가즘에 

도달하는 데 시간이 걸리거나 도달하지 못하

는 경우도 있으나, 일단 도달하면 불응기 없

이 연속적인 오르가즘을 경험할 수 있다. 그

러나 켐섹스 상황에서는 약물이 흥분 상태를 

연장하거나 심화시키면서 남성과 여성 간의 

생리적 차이를 더욱 두드러지게 만들어, 상호 

간 성적 욕구의 충족이 어려워지는 경향이 나

타나는 것으로 보인다. 예를 들어, 남성은 발

기나 사정에 지나치게 몰두하면서 여성의 성

적 긴장 해소에 관심을 두지 못하게 되고, 여

성은 해결되지 않은 성적 긴장으로 인해 심한 

불편감을 느낄 수 있다. 이러한 신체적․심리

적 어려움은 많은 경우 켐섹스 파트너 관계가 

지속되지 못하는 이유를 설명하는 중요한 단

서가 될 수 있다. 

다섯째, 켐섹스 이후에 겪는 어려움은 주로 

다수의 파트너와의 관계로 인한 법적 문제, 

필로폰 없이는 성적 만족을 느끼기 어려움, 

그리고 켐섹스에 대한 양가감정으로 나타났다. 

연구참여자들은 대부분 세 명 이상의 성 파트

너 경험이 있었는데, 이는 Hittner 등(2016)의 

연구에서 필로폰 사용이 여러 성 파트너를 두

는 고위험 성 행동과 관련이 있다고 보고한 

결과와 일치한다. 이러한 다수의 성 파트너 

관계는 수사 과정에서 법적 조사망에 오를 위

험성을 높여 이들의 심리적 불안과 스트레스

를 가중시켰다. 또한, 참여자들이 켐섹스를 경

험한 이후 필로폰 없이 성적 만족을 느끼기 

어렵다는 점은 김진숙(2020)과 주일경(2004)의 

연구에서도 나타난 바 있다. 이와 같은 결과

는 약물 의존이 단순히 신체적․화학적 중독

을 넘어 성 기능과 관련된 심리적 영역에도 

깊은 영향을 미친다는 점을 시사한다. 관련하

여 조영성(2023)은 약물에 대한 강한 갈망과 

부도덕적 성 관념이 약물 사용을 심화시키는 

주요 요인으로 작용하며, 높은 쾌락적 성 태

도와 우울감이 단약 과정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친다고 지적하였다. 따라서 회복 과정에서 

켐섹스 경험자의 심리사회적 요인을 고려하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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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상자들이 성과 관련된 건강한 정체성을 형

성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개입이 필요하다.

그러나 현재까지 켐섹스 문제에 대해 효과

적인 심리치료나 약물치료법은 아직 확립되

지 않은 실정이다(Malandain & Thibaut, 2023; 

Turner et al., 2022). Turner 등(2022)은 켐섹스와 

관련된 강박적 성행동 장애(Compulsive Sexual 

Behavior Disorder) 환자의 경우, 정신적․신체적 

건강 문제를 면밀히 평가하는 것이 중요하며, 

성병 예방, 약물중독 및 그로 인한 부작용, 비

동의적 성행위 및 성폭력 방지, 그리고 HIV 

예방 전략을 포함한 교육이 필수적이라고 강

조하였다. 치료와 관련해서는, 인지행동치료

(Cognitive Behavior Therapy)가 약물중독 치료에 

효과적인 것으로 보고되었으나(Kim, J., 2020; 

Malandain & Thibaut, 2023), 켐섹스 자체에 

대한 치료 연구는 여전히 부족한 상황이다. 

지금까지는 주로 MSM 집단을 중심으로 자기

효능감(self-efficacy)을 높여 위험 성 행동(risky 

sexual behaviors)을 거부하도록 하거나, HIV 검

사를 수용하도록 하는 개입과 같은 폐해감소

방안(harm reduction practices)에 대한 연구가 주

를 이루고 있다(Del Pozo-Herce et al., 2024).

여섯째, 본 연구의 참여자들이 단약 및 켐

섹스를 중단하게 된 계기는 주로 법적․경제

적 문제에서 비롯되었으며, 주거형 재활 공동

체의 지원은 이러한 중단을 유지하는 데 중요

한 요인으로 작용하였다. 먼저, 법적 문제와 

경제적 어려움은 단약의 주요한 계기가 되었

다. 예를 들어, 참여자 A는 자수 이후 법적 문

제와 가족 갈등을 계기로 재활센터에 입소하

였고, 참여자 E는 경제적 파탄으로 인해 단약

을 결심하게 되었다. 이러한 사례는 외부의 

압박 상황이 단약 결심에 중요한 동기가 될 

수 있음을 보여준다. 한편, 주거형 재활 공동

체의 지원은 단약과 켐섹스 중단을 지속하는 

데 핵심적인 역할을 하였다. 참여자 B는 병원 

치료 과정에서 알게 된 신앙 기반 주거형 재

활 공동체에서 다른 회복자 및 그 가족들과 

함께 생활하며 단약을 이어가고 있다. 참여자 

F 또한 치료 과정 중에 시작한 신앙 생활과 

재활 공동체의 지지를 통해 약물 및 다른 중

독에서 벗어나기 위한 노력을 꾸준히 이어가

고 있다. 반면, 회복 과정에서의 어려움도 나

타났는데, 참여자 C와 D는 단약 결심 이후에

도 회복의 방향으로 나아가는 데 지속적인 난

관에 부딪혔다. 이는 단약의 계기나 시기가 

개인마다 다를 수 있으며, 단순한 결심만으로

는 장기적인 회복을 보장하기 어렵다는 점을 

시사한다. 따라서, 약물중독으로 어려움을 겪

는 이들은 재발을 하더라도 회복의 방향을 유

지할 수 있도록 하는 공동체를 만나는 것이 

중요한데, 주거형 재활 공동체는 이를 돕는 

효과적인 방안으로 주목된다. 

주거형 재활 공동체는 단순히 약물 사용을 

억제하는 공간을 넘어, 약물에 중독된 이들에

게 안전한 환경과 심리적 지지를 제공하는 생

활 공동체로 기능할 수 있다. 일례로, 본 연구

의 일부 참여자들은 기독교 신앙 기반의 약물

중독 치료자활 가족공동체인 ‘소망을 나누는 

사람들’에서 도움을 받고 있었다. 이 공동체는 

10년 이상 단약을 유지한 회복자들과 그 가족

들로 이루어져 있으며, 동료 단약 희망자 및 

회복자들로 구성된 자조모임을 통해 참여자들

에게 지속적인 회복에 대한 희망을 제공하고 

있었다. 또한, 직업 재활을 위한 사업 운영을 

통해 자존감 회복과 경제적 자립을 실질적으

로 지원하고 있었다. 

특별히, 이러한 신앙을 기반으로 한 주거형 

재활 공동체의 효과는 신성만(2017)의 동기균



한국심리학회지: 문화 및 사회문제

- 236 -

형이론에서 제시한 자율감(autonomy), 소속감

(belonging), 유능감(competence), 목표감(sense of 

goal)을 충족시키는 구조를 통해 설명될 수 있

다. 신앙적 성찰은 이를 내면화 하는 과정에

서 외부 규율에 따라 행동하기 보다는 스스로 

회복을 선택하는 과정으로 이끌어 자율감을 

강화한다(임해영, 김학주, 2018). 비슷한 어려

움을 공유하는 이들이 모여 이룬 공동체에서

의 생활은 구성원들에게 소속감을 제공하며

(최유리, 2023; Van Der Meer Sanchez & Nappo, 

2008), 직업 재활과 성취 경험은 유능감을 확

장할 수 있도록 돕는다(Connolly & Granfield, 

2017). 특히, 신앙은 회복 과정을 삶의 목적

과 연결된 목표감으로 확장하며(Kerley et al., 

2014), 이는 변화의 지속성을 가능하게 하고 

새로운 삶의 동기를 부여한다. 이러한 점은 

약물중독 회복에서 영성의 중요성을 강조한 

선행연구들과도 맥을 같이 한다(김재환, 2019; 

김진숙, 2020; 임해영, 김학주, 2018).

또한, 홍정은(2024)은 위와 동일한 신앙 기

반 주거형 재활 공동체에서 회복 중인 연구참

여자들의 사례를 통해, 이들이 ‘중독된 상태’

에 집중하기보다 삶에서 새로운 가치를 발견

하고 타인에게 기여하기 원하는 삶을 살고자 

변화하는 과정에 대해 언급하였다. 이와 관련

하여 정남운과 유은영(2015)은 내면화된 수치

심이 중독가능성과 유의미한 정적 상관을 보

이며, 자기 통제력과는 부적 상관을 나타낸다

고 보고한 바 있다. 이는 약물중독에서의 재

활이 단순히 단약에 초점을 둘 것이 아니라, 

대상자들이 새로운 삶의 의미를 찾고 내면화

하도록 돕는 데 초점을 맞춰야 함을 시사한다. 

특히, 기존의 약물 재활 교육이 약을 ‘하지 말

아야 할 이유’를 강조하고 갈망을 자극할 수 

있는 시청각 자료를 반복적으로 상기시키는 

현실에서는 근본적인 회복을 이루기 어려울 

수 있다. 대신, 재활 공동체가 자아존중감의 

회복, 건강한 대인관계 형성, 사회적 기여의 

기회를 제공하는 방향으로 운영될 때, 개인이 

스스로 변화의 주체가 되어 지속가능한 회복

을 이루도록 돕는 데 더욱 효과적일 것이다. 

또한, 이러한 접근은 기존 디톡스(detox)나 약

물 치료 프로그램이 해결하지 못한 중독의 심

층적 원인에 접근할 수 있는 방법이다. 현재 

한국의 약물중독 치료 체계가 초기 해독 이후 

장기적 회복 지원이 부족한 현실을 고려할 때, 

기존 주거형 재활 공동체에 대한 제도적 지원

과 확장은 필수적이다.

본 연구의 한계점과 추후 연구를 위한 제언

은 다음과 같다. 첫째, 연구참여자의 규모는 

IPA 기준으로 적절하였으나, 켐섹스라는 복잡

하고 다층적인 경험을 충분히 반영하기에는 

제한적이었다. 특히, 켐섹스 개념이 주로 MSM 

그룹에서 출발했음을 고려할 때, 한국의 MSM 

커뮤니티 내 켐섹스 특성을 심층적으로 분석

하고 이를 기존 선행연구와 비교하는 후속 연

구가 필요하며, 이를 통해 문화적․사회적 맥

락에서의 차이를 보다 명확히 이해할 수 있을 

것으로 사료된다.

둘째, 본 연구는 정성적 접근에 초점을 두

었으나, 켐섹스의 심리적․신체적 영향을 계

량적으로 검증하지 못했다는 한계가 있다. 후

속 연구에서는 심리적 스트레스 수준, 신체 

건강 상태, 약물 사용 패턴 등 데이터를 수

집․분석하는 정량적 접근을 병행하여 보다 

체계적인 논의를 전개할 필요가 있다.

셋째, 본 연구에서는 정책적․제도적 접근

을 구체적으로 다루지 못하였다. 주거형 재활 

공동체의 필요성을 제안하였으나, 사례가 기

독교 신앙에 치우쳐 있었다는 한계를 가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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후속 연구에서는 다양한 종교적 배경을 고려

한 사례를 분석하거나, 비종교적 재활 및 지

원 시스템의 가능성을 탐색할 필요가 있다.

이러한 한계에도 불구하고 본 연구는 한국

에서 연구가 부족했던 켐섹스 현상을 분석하

여, 켐섹스 개념과 경험에 대한 이해를 확장

했다는 점에서 중요한 학문적 의의를 지닌다. 

특히, 기존 선행연구가 주로 MSM을 중심으로 

이뤄진 반면, 본 연구는 한국의 20-30대 마약 

사용자의 다양한 성적 지향과 배경을 포괄하

여 켐섹스 연구 대상의 범위를 확장하였다. 

또한, 본 연구는 기존 선행연구에서 논의된 

바 있는 ‘폐해감소방안(harm reduction practices)’ 

(Palmer et al., 2023; Herrijgers et al., 2020)이 한

국의 켐섹스 경험자들 사이에서도 일부 존재

함을 확인하였다. 이는 추후 한국에서 켐섹스 

관련 폐해를 논의하는데 기초 자료로 활용될 

수 있다는 점에서 의미가 있다. 마지막으로, 

본 연구는 마약 및 켐섹스 문제가 단순히 개

인의 문제로 국한되지 않으며, 이를 해결하는 

방향으로 나아가기 위해 공동체적 접근이 필

요함을 강조하였다. 이 연구가 제시하는 대안

은 마약 사용과 켐섹스 경험으로 인해 고통받

는 이들이 지속적인 회복을 이어갈 수 있도록 

사회적 기반을 마련하는 데 기여할 것으로 기

대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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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 Qualitative Study on the Chemsex Experiences 

of Drug Users in Their 20s and 30s in South Korea

Hanna Lim          Sungman Shin

Handong Global University

This study explores the process and experience of chemsex among six drug users in their 20s and 

30s in South Korea, as well as its psychological, physical, and social impacts, using Interpretative 

Phenomenological Analysis (IPA) through in-depth individual interviews. Chemsex refers to the use of 

specific substances to enhance sexual pleasure. Unlike previous studies that have primarily focused on 

Men who have sex with men (MSM), this research takes a more inclusive approach by encompassing 

heterosexual individuals and drug users with diverse sexual orientations in South Korea. Data analysis 

yielded a total of seven main themes and twenty sub-themes, which are as follows: ‘Low Entry Barriers 

to Chemsex’, ‘The Dynamics of Chemsex Pleasure’, ‘Chemsex: Intensified Experiences of Extreme Pleasure 

and Addiction’, ‘Complex Challenges Experienced During Chemsex’, ‘Self-Destructive Consequences of 

Chemsex’, ‘Safety Mechanisms for Sustaining Pleasure’, ‘The Aftereffects of Intense Pleasure’. This study 

sheds light on the intricate interactions between drug use and sexual behavior among young drug users 

in South Korea, emphasizing the ambivalence, isolation, and psychological and physical difficulties within 

the cycle of addiction. The insights from this study contribute to a deeper understanding of the 

multifaceted effects of drug use, including chemsex, on individuals. Furthermore, they provide a 

foundation for researchers and practitioners to explore this topic from a more open and comprehensive 

perspectiv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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